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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가을철 
보스톤 운항시간 변경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

북한의 코페르니쿠스적 제안을 (아버지) 부시

정부가 걷어찼다. 1992년 1월, 미국을 방문한 김

용순 비서가 아놀드 캔터 국무부 차관에게 미군

의 주둔을 전제로 한 미국 수교를 제안했다.”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북한의 제안이 “천동설

을 지동설로 바꾼 것과 같은 것”이었다고 밝혔

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부시 행정부는 “북한

을 곧 없어질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 수석부의장은 (부시 행정부가) “수

교를 안하면 (북한이) 붕괴하고 남한 것이 되면

미국의 영향력이 압록강까지 확대 될 것이라는

’나이브’한 생각”이었다고 꼬집었다.

정 수석부의장은 “더 노골적으로 말해 무기

를 팔아먹을 수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했다”

고 말하고 “미국의 정치권이나 보스언론, 보수

싱크탱크의 관심은 전세계의 무기 시장관리에

있다. 그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92년 북한의 제안이 거절당하고 IAEA가 북

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을 제기하자 북한은 생트

집을 잡으려 한다는 생각을 1년 동안 하다 실제

적 핵무기 개발에 매달린다. 93년 북한은 NPT를

탈퇴하고 적은 비용으로 살상력이 큰 핵무기를

개발에 착수한다. 

93년 북핵 문제가 불거진 후 정 수석부의장은

청와대 비서관으로 시작해 차관, 2번의 장관까

지 약 43년에 거쳐 북한 핵문제에 천착했다. 그

는 자타 공인 한반도 제 1의 북핵 전문가로 꼽힌

다. 14일 민주평통 보스톤지회 출범식 특별 강연

에서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자신이 국방부, 통일

부, 외교부, 국정원등의 모든 정보가 지나는 길

목인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북한 핵문제에 대

해 신문에 나온 것보다 좀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는 북한입장에서 들여다 볼 수 있

어야 정책이 수립된다.”는 정 수석부의장은 “

북학의 얼마나 위기의식을 역지사지로 느껴보

자. 정책까지 거론하려면 선후관계 인과관계를

정확히 따져야 한다. 정치의 세계와 외교의 세계

에서 선악은 없다. 보통은 미국은 선 북한은 악,

한국은 선 북한은 악 2분법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대한항

공이 본격적인 가을철을 운항 시간을 10월 27일부터

변경한다. 10월 27일 일요일부터는 현재 주 5일 운항

에서 토요일 운항을 임시 중지하고 화,수,금,일 주 4

일만 운항한다. 주 4일 운항은 12월 8일까지 40여일

만 단기간 실시한다. 

11월 3일 서머타임(Daylight Saving Time)이 해

제되는 일요일부터는 화요일의 경우 보스톤 출발

시간이 오전 11시로 앞당겨지며 수,금,일요일은 오

후 12시 35분으로 현행(13시 25분)보다 1시간 가량 앞

당겨진다. 

12월 9일부터는 현재처럼 주 5일 운항제로 복귀되

▶▶7면으로 계속 ▶▶3면으로 계속

10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화,수,금, 일 주 4일 운행 

3일 서머타임 해제와 더불어 출발시간 앞당겨져 

기대모은 북핵강연 결이 달랐다 

북한의 경천동지할 제안, 미국 거부로 핵개발 착수
정세현 수석부의장 북핵 개발 속사정 알아야 통일

평통 19기 출범식 정세현 수석부의장 특별강연 

14일 내틱소재 크라운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평통 출범식
에서 북핵에 대해 강연을 하고 있는 정세현 수석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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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한국의 날 선포, 주청사서 기념식 가져 

(보스톤 = 보스톤라이프스토리) 박진

영 기자  = 매사추세츠 주 정부가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10월 9일을 공식 ‘한

국의 날(Korea Day)로 지정했다.  

뉴잉글랜드한인미국시민협회

(KACL-NE, 회장 이경해)의 주도하에

매사추세츠 주청사 그레이트 홀 (Great

Hall)에서 진행된 KOREA DAY 축하

행사에는 태키챈(Tackey Chan), 폴슈

미드(Paul Schmid), 도널드웡(Donald

Wong), 마리아 로빈슨(Maria Robin-

son), 로디맘(Rady Mom) 등 MA주 의

원들과 드보라 글드버그(Deborah

Goldberg) 주 재무장관, 남팜(Nam

Pham) 무역및 경제개발부차관, 새라 김

(Sara Kim ) 재무차관을 비롯한 주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댄 고행정관(Dan

Koh) 등 지역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하

여 MA주 Korea Day의 공식 선포를 축

하하여 주었고 주 보스턴 총영사관 김용

현 총영사를 비롯한 매사츄세츠주 한인

들이 두번째로 진행되는 매사추세츠 주

한국의 날을 함께 자축하였다.

MA주 한국의 날 선포에 중추적 역할

을 담당한 뉴잉글랜드한인미국시민협

회 이경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 한

국의 날 선포를 계기로 매사추세츠주 한

인사회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며 “우리 한인들이 앞장서 매사추세

츠주의 발전은 물론 우리 한인커뮤니티

가 미 주류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하고 화합

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용현 총영사도 축사를 통해 매사추

세츠 주 한국의 날을 축하하며 MA주

Korea Day의 공식 선포를 주도한 시민

협회 이경해 회장과 회원들에게 깊은 감

사와 기쁨의 마음을 전하며 한인들의 미

정치력 신장과 차세대 한인 정치 지도자

양성 그리고 아시안 커뮤니티 활동을 선

도해 나가는 시민협회의 활동에 큰 박수

를 보냈다.

아시아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지역 정

치인들과 주정부 관계자들의 축하인사

도 이어졌다.   Tackey Chan, Maria

Robinson(한국계 최초 주 의원)등 아시

아계 주 의원들은 “아시안 커뮤니티와

한인커뮤니티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통해 미 주류 사회 내에서 아시안들의

권익과 위상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당부했다.

각계 인사들의 축사 후에는  주정부

에서 ‘한국의 날’을 공식 선포하는 인

증서를 한인시민협회에 전달하며 매사

추세츠 주 공식 ‘한국의 날’을 선포

하였다.

한국의 날(Korea Day) 공식 선포를

자축하는 한인들의 공연도 이어졌다. 

BKS Men’s Choir의 ‘청산에 살으

리라’, ‘아름다운 나라(Beautiful

Korea)’등 아름다운 우리 가곡과 한

국무용단의 환상적인 부채춤(Korean

Fan Dance)은 한국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관객들의 환호를 불러 일으

켰다.

이번 매사추세츠주 한국의 날 제정에

는 뉴잉글랜드시민협회의 노력이 절대

적이었다.  뉴잉글랜드시민협회는 지난

30여년간 미주류사회와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주지사 사무실을 비롯 주 의원

및 정치인 사무실에 정치인턴을 지속적

으로 파견하여 차세대 한인 정치리더 육

성에 노력함은 물론 한인들의 시민권 취

득을 도와 미 주류사회의 한인 정치력

신장에 앞장서 왔다. 이번 ‘한국의 날

’제정에도 앞장서 한인들의 위상을 크

게 높여 주는 역할을 했다.

bostonlifestory@gmail.com

시민협회 주최, 300여명 참여해 성황 
주의회 아시안 코커스 의원들 대거 참여  

주지사가선포한‘한국의날’선언서를들고하원아시안코커스의원들과김용현 총영사, 이경해 시민협회장이 함께 포즈를 취했다.



TEL:781-398-1881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맞춤식 교육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Ⅰ및 SATⅡ 개인교습 

SATI 및 SATII준비 전문학원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393 Totten Pond Rd #101, Waltham, MA 02451  

SATPlus SATPLUSTUTORING.COM

SAT Plus Fall Schedule 2019

9:00 AM - 11:00 AMPSAT/SAT l Prep (11th Grade)

TimeClass

1:30 PM -   3:00 PMSAT l MATH

11:30 AM -   1:00 PM
SAT l Read. Comp 

/ Writing

Saturdays Starting 9/7/19

4:00 PM -   6:00 PMSAT l Prep (12th 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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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개봉 기록 깬 봉준호 
감독 <기생충>보스톤 개봉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올해 황금 종려상을 수상하며 한

국 최초란 기록을 세웠던 봉준호 감

독의 기생충이 'Parasite'란 제목으

로 3개의 북미 상영관에서 개봉하며

각종 기록을 갈아치웠다. 

봉감독의 기생충은 이번 주말인

18일 보스톤의 AMC Boston Com-

mon과 케임브리지의 Landmark

Kendall Square Cinema에서 동시

에 개봉한다. 예매와 시간 정보는 해

당 극장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

다. 

뉴욕과 LA 3개 극장에서 11일 개

봉한 기생충은 2019년 개봉 영화 중

가장 높은 극장당 평균 수입인 12만

5천 달러를 기록했으며 2016년 12월

라라랜드 개봉 이후 최고의 극장당

평균수입을 올리며 돌풍을 예고했

다. 

기생충은 개봉 이후 사흘간 총 37

만 6264만 달러를 벌어들였으며 이

영화는 현재 역대 스크린당 평균 수

입액 18위 실사 영화에서는 수입 8

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 영화 미국 배급사 니온(Neon)

은 LA와 뉴욕의 인기에 힘입어 이

번 주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 워싱턴 DC 등 미국 주요 도시를 포

함해 상영관을 25~30군데로 늘릴 계

획이다. 

기생충은 메타크리틱(Meta-

critic)에서 톱순위를 차지하고 로튼

토메이토(Rotten Tomatoes) 신선

도 지수 99%를 달성하며 올해 평론

에 의해 최고의 극찬을 받은 영화로

자리매김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봉준호 감독

의 기생충을 아카데미상 국제 장편

영화부문(외국어 영화상) 한국 부

문 출품작으로 지난 9월에 선정했다

. 기생충이 미국 내에서 흥행 조짐을

보이며 아카데미상 수상에 대한 기

대도 높아지고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일 운항제로 복귀되

며 화,토의 출발 시간은 오전 11시, 수,금

,일의 출발시간은 오후 12시 35분이다. 

한편, 인천을 출발해 보스톤에 도착

하는 대한항공은 10월 27일 일요일부터

오전 10시로 앞당겨 지며 서머타임이 해

제 되는 11월 3일부터는 오전 9시로 앞당

겨진다. 자세한 출발시간은 표를 참조

하면 된다.  hsb@bostonkorea.com

보스턴총영사관, 점심시간도 민원접수

대한항공 가을철 운항시간 변경 

월요일 6시 연장 민원은 11월부터 폐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주보스턴총영사관(총영사:김용현)은

뉴잉글랜드 지역 한인동포들의 영사민

원업무 처리를 돕고 고객만족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10월 21일 울요일부터 점

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한다.

총영사관은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

까지 민원을 운영해 왔으나 12시부터 1

시 사이 1시간 동안 점심시간에는 민원

접수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 월요

일부터는 점심시간에도 직원이 교대로

남아 민원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박육현 영사는 “일부 한인들이 민원

처리를 위해 총영사관을 방문해서 점심

시간 동안 기다리는 등 여러 가지 불편

하다는 의견이 많아 한인들의 요구에

맞춰 변경키로 했다”고 밝혔다.

향후 점심시간 민원실을 운영으로 실

질적인 민원실 업무시간 연장 효과가

기대 된다. 또한 일반인들이 점심시간

을 끼고 총영사관에 방문,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편의가 크게 개선

될 전망이다. 

한편, 총영사관은 민원실 점심시간

운영 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매주 월요

일마다 오후 6시까지 민원실을 열던 제

도는 실제 이용자가 거의 없어 11월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1면에 이어서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주요 보험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617.871.1482

종합  4 The Boston Korea2019년 10월 18일 금요일 

제 7회 한미예술협회 전시회

보스턴 한미예술협회 제 8회 모금 만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한미예술협회가 주최하는 제 7

회 정기 협회전이 10월 12일부터 25일

금요일까지 렉스아트(Lexington Arts

& Kraft Society)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는 강달래, 김사울, 김

영숙, 김영아, 김희정, 변순득, 신 영, 여

연희, 유수례, 이경아, 이정선, 이지은,

이재옥, 이종은, 장유나, 정명숙, 정혜

민, 조미애, 황지영, 허선희 등 뉴잉글

랜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작

가들과 초대작가등 20명이 참여하였다

.

독특하고 예술적인 대작들로부터 선

물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실용적인 소

품까지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며, 유

화, 아크릴, 수채화, 사진, 세라믹, 장신

구 등 다양한 소재와 용도의 작품들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12일 리셉션에서 렉스아트 이사장

웨인 데이비스 씨는 7회에 걸친 렉스아

트와 예술협회의 협조를 강조하며 미

술전 외에도 다른 예술과의 접목으로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은 것을 강조했

다. 그에 맞추어 이번 리셉션에서 조미

나(키보드), 김도연(가야금) 마노스 스

트라티스(베이스)의 국악재즈 공연도

있었다. 조미나 씨의 창작 판소리 칸타

타 길령전 발췌곡으로 연주한 이번 국

악재즈 공연은 미술전과 음악회의 공

유를 시도하여 신선한 발상에 많은 청

중들의 찬사를 받았다.

기간: 10월 12일(토) –10월 25일(금)

시간: 월요일 휴관, 화-금 및 

일요일 오후 12시-4시,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

장소: 렉스아트; 130 Waltham St

Lexington, MA 02421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2012년 한국 예술을 보스턴 사회에 소개

하고 젊은 예술인들을 후원하는 취지로

설립한 한미예술협회가 8회 모금 만찬

을 갖는다. 예년과 같이 미술품 옥션도

병행한다.

2019년에도 한미예술협회는 다양한

행사를 주최 또는 후원했다. 보스턴 박

물관 (Museum of Fine Arts) 음력설 축

제, 피아노와 가야금 음악회, 백혜선 모

금 독주회, 댄스와 국악 축제 공연 및 연

례 협회전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보스톤 아시아 필름 페

스티발, 브랜다이스 레지던시등 다른 단

체와의 협력도 아끼지 않고있다. 2020년

에도 합창 컨서트, 가람경연대회 우승자

초대음악회, 미술전시등의 다양한 행사

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 모금 만찬에는 올해의 미술상을

수상하는 한지 줌치 전문 정지영 작가의

발표와 이지영씨의 바이올린 독주가 있

을 예정이다. 모금 만찬의 참가비 및 모

든 기부금은 한미예술협회가 취지에 맞

는 행사를 펴나가는데 사용된다. 참가비

는 각 $100이며 www.kcsboston.org에서

등록을 할 수 있다.

예술 협회는 앞으로 좀더 알찬 행사

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한인들의

관심과 모금 만찬에의 참석을 바란다고

전했다. 

일시 : 2019년 10월 20일 (일) 

오후 4-7:30시

장소 : Wellesley College Club, 

Wellesley, MA

bostonkorean@hotmail.com

10월 25일까지 렉싱턴에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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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빛교회 창립 15주년 기념예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월댐에 위치한 새빛교회(담임 김대업

목사)가 창립 15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임직식을 10월 20일 일요일 오후 5시 30

분 개최한다. 특히 이날은 교회 헌당식

도 함께 진행한다. 

새빛교회는 2004년 7월 4일 렉싱턴 소

재 컨트리사이드바이블처치(Country-

side Bible Church)에서 김대업 목사를

담임 목사로 청빙해 “새빛교회”로 첫

예배를 시작했다. 같은해 10월 24일에는

설립기념 및 위임식을 개최했다. 

새빛교회는 2010년 4월 1일 월댐 메인

스트리트에 위치한 트리니티처치

(Trinity Church)로 이전했다. 미국 교회

는 새로 들어온 한국 교회가 활동적으로

일하는 것을 보면서 “20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로서 이 건물이 계속해서 복음

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남

아 있기를 바라는”마음에 교회 명의 이

전을 2012년 제안했다. 

새빛교회는 11월 25일 임시공동의회

를 개최해 만장일치로 교회 명의를 넘겨

받기로 했으며 트리니티처치도 공동의

회를 개최해 1불에 명의를 이전키로 결

의했다. 그러나 여러 문제로 새로운 공

동의회가 필요했다. 2014년 12월 8일 트

리니티처치는 정식 공동의회를 개최, 다

시 명의이전을 결의했다. 

주검찰청은 약 5년에 걸쳐 200년된 역

사적 건물(historical Building) 명의 이

전 자료 확인한 후 지난 10월 1일 명의이

전을 승인했다. 

일시 : 10월 20일 오후 5시 30분 

(1부: 기념행사 및 임직식, 

2부 축하행사 및 친교)

장소 : 새빛교회

(730 Main Street, Waltham)

bostonkorean@hotmail.com

두 여자, 가을사랑 평화콘서트 후기  

10월 12일에 텁스(Tufts)대 그라노프

뮤직센터(Granoff Music Center)에서

‘가을사랑’ 평화콘서트가 객석을 채

운 300여 관객이 참여한 가운데 대성황

리에 열렸다. 

필하모니아 보스톤 챔버오케스트라

와 함께 바리톤의 한경진 씨와 소프라

노 나유선 씨 그리고 테너의 문현호 씨

의 한국가곡이 풍성하고 화려하게 울

려 퍼질 때 관객모두의 마음은 하나되

어 그리움과 가을사랑의 평온함으로

따뜻이 차올랐다. '그대 그리고 나’,

또 특별히 관객과 함께 부른 '그리운 금

강산'이 끝날 즈음에는 많은 관객들이

각자의 사연과 감동으로 기립박수를

아낌없이 보냈다. 뉴잉글랜드의 가을

이 ‘가을사랑’이라는 음악으로 더

아름다워지는 밤이었다. 

2부의 필하모니아 보스톤 챔버오케

스트라의 그리그의 페르긴트 조곡 및

피아졸라의 곡 연주는클라이맥스를 이

루며 열정적으로 휘몰아친 가을사랑처

럼 관객들은 완전히 매료시켰다. 이어

서 민주평통에서 준비한 한식리셉션이

나누어지고 서로의 정겨운 웃음이 넘

쳐나는 풍성한 가을축제가 가을밤 속

에 익어갔다. (글=장수인)

참으로 조국에 대한 그리움과 평화

에의 바램으로 훈훈한 감동과 사색의

마음이 차오르는 시간이었다.

필하모니아 보스톤 오케스트라(단

장 장수인)의 아름답고 열정적인 음악

은 이번 '평화 콘서트'의 주제만큼이나

한인동포들의 마음에 감동과 깊은 여

운을 안겨주었다. 이처럼 서로의 간절

한 바람만큼이나 우리 조국이 통일로

향하는 한 마음이길 간절히 기도한다.

이번 행사는 코리아페스티벌

(Korea Festival)의 일환으로<제19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보스톤협의회

> 주최, 주 보스톤 총영사관, 매사추세

츠 한인회, 뉴잉글랜드 시민협회, 재외

동포재단, 서울대동창회, 이화여대동

창회, 과기협, RI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성요한 한국학교 등의 주 한

인단체의 후원으로 풍성하게 열렸다. (

글=신 영)

하나, 

둘,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회계처리 및 감사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급료(Payroll)서비스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공인 회계사 (C. P. A.)

■ Harvard University

경영대학원 졸업(MBA)

■ Pricewater House

Coopers 감사부장 경력

■ 현재 Baystate

Tax Principal

528 Pleasant St. Suite 2  Brockton, MA 02301 

정진수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회계처리 및 감사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급료(Payroll)서비스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공인 회계사 (C. P. A.)

■ Harvard University

경영대학원 졸업(MBA)

■ Pricewater House

Coopers 감사부장 경력

■ 현재 Baystate

Tax Principal

528 Pleasant St. Suite 2  Brockton, MA 02301 

정진수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공인 세무사

김 창 근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Suite 278, Woburn, MA  01801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회계처리 및 감사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급료(Payroll)서비스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공인 회계사 (C. P. A.)

■ Harvard University

경영대학원 졸업(MBA)

■ Pricewater House

Coopers 감사부장 경력

■ 현재 Baystate

Tax Principal

528 Pleasant St. Suite 2  Brockton, MA 02301 

정진수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회계처리 및 감사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급료(Payroll)서비스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공   인   회   계   사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정 진 수

CPA / 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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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틱 크라운 플라자에서 열린 19기 출범식에 참가한 평통위원 및 한인사회 단체장 참전용사 등이 모두 함께 기념 촬영을 가졌다 

보스톤 민주평통 19기 출범식 가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기

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톤

지역협의회(회장 한선우)가 정세현

수석부의장이 참가한 가운데 19기 출

범식을 14일 가졌다. 내틱 소재 크라운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정

수석부의장은 48명의 평통위원 전원

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한선우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

우리는 해외에서 나랏일을 하고 있다

’는 말이 항상 가슴을 뜨겁게 한다”

며 “한인사회의 화합과 단결, 발전을

통해 통일 공감대를 형성하고 평통의

활동방향 지침에 따라 보스톤협의회

의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특별히 젊은

세대와 여성 평통위원을 많이 위촉했

다면서 분단 100년이 되는 2045년의 주

역은 현재의 젊은이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통일의 기

회는 바람처럼 지나갈 것”이라며 “

멧돼지를 잡으려면 멧돼지 모양을 알

아야 하듯이 통일을 위해 어떤 움직임

이 먼저 일어나야 하는지 알아야 지나

가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남북관계가 답

답하고 통일 될 수 있겠느냐는 절망감

도 들 수 있다”면서 “정치의 세계에

서 하루는 범부의 일생보다 길다. 오

전 오후 다르다. 여기 시간으로는 오

늘 새벽 조국 법무장관이 자진 사퇴했

다. 전혀 예상도 못했던 일이 밤사이

에 일어난다. 남북관계 하루 아침에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김용현 총영사도 축사에서 “한반

도의 궁극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

한분만 아니라,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

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의 협력이 절대

적으로 필요하다. 미국의 지도자 및

일반 시민들에게 우리의 통일정책 및

방향이 잘 공유되도록 위원들의 역할

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총영사는 “민주평통 19기 위원

해외 자문위원 수가 감소했음에도 보

스톤 협의회는 6명이 늘었다. 보스톤

협의회가 모범적 활동 평가 반영된 것

이라 기쁘게 생각한다”고 보스톤협

의회의 활동을 격려했다. 

축사 후에는 바로 한반도 북한문제

에 가장 정통한 현인으로 꼽히는 정세

현 수석부의장의 남북관계와 북핵 문

제에 관한 강의가 이어졌다. 이날 평

통 출범식에는 한국전 참전용사들도

참여했으며 정 수석부의장은 참전용

사 한 명 한 명에게 선물을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손에 손을 잡고 <우리

의 소원은 통일>을 합창한 후 출범식

을 마쳤다. 출범식 폐회 후 정세현 수

석부의장에겐 사인 요청이 이어졌고

정 수석부의장은 한동안 사인 및 기념

촬영을 마친 후에 숙소로 향했다. 

editor@bostonkorea.com

정세현 수석부의장 48명의 평통위원 위임장  
청년과 여성 위원 대복 증가, 보스톤은 총 6명 늘어 

19기 보스톤 민주 평통 (총 48명)

회장 : 한선우 고문: 한윤영(수석), 박선우, 전좌근, 남궁연, 이강원 부회장: 장수인(수석,재무), 이현경, 서영애(재무)

간사: 황우성 부간사: 유현경 감사: 김도윤서기: 오은희 

박찬모(청년분과위원장), 박초롱(부위원장), 남진병(부위원장), 고인수, 김희진, 나원태, 허훈, 도승훈, 유현경, 이무선, 이재혁, 이지니, 이호준, 최지영, 

한주용,  김도윤(홍보분과위원장), 오은희(부위원장), 이강원(RI), 이현경, 장수인, 한선우, 이기환(대외협력분과위원장), 박승삼, 박선우, 이강원(MA), 황길남,

황우성, 신영(여성분과위원장), 진명희, 박정언, 전승희, 임옥, 한순용, 김숙자, 장인숙(교육분과위원장), 이금주, 윤미자, 이길자, 함혜란, 서영애, 한윤영,

김우혁(기획분과위원장) 조온구, 김성혁, 남궁연, 장우석, 전좌근, 홍진섭

케이팝(K-Pop) 콘서트 
오아시스뮤직시리즈 무대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케이팝(K-Pop) 콘서트인 <Perhaps

Love>가 브루클라인 소재 보스톤 한인

교회 오아시스 뮤직시리즈(Oasis Music

Series)의 무대에 오른다. 

보스톤 지역 주민들을 위해 뮤직을

선사하고 있는 오아시스 뮤직시리즈의

11월 3일 (일요일) 6시 공연에는 보스톤

에서 현재 학업과 음악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의 젊은 연주자들이 참가한다. 

박채린 (보컬), Sam Choi (기타), 박

상현 (건반), 이준호 (베이스) 그리고 홍

지형 (드럼, 음악감독)으로 구성된 케이

팝 밴드가 에릭남의 '사랑인가요'를 비

롯해 아이유의 '이름에게' 그리고 BTS

의 'Boy with Luv' 등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가요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류의 바람과 함께 케이팝의 성장과

그 미래의 모습을 응원하는 많은 교민들

의 관심과 참여가 기대되는 이번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공연 후 다과와 함께

연주자들과의 만남의 시간이 이어진다.

일시: 2019년 11월 3일(일) 오후 6시

장소: Education & Community Center

보스톤 한인교회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bostonkorean@hotmail.com

고대 교우회 2019 가을 정기 모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월고려대학교 뉴잉글랜드 교우회가 10

월 26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 케임브리

지 소재 29 Garden Street 의 커먼룸

(Common Room)에서 2019 가을 정기모

임을 개최한다.

김명근(건축 91) 회장은 "교우회 정기

모임은 뉴잉글랜드 지역에 있는 모든 교

우들과 그 가족들을 환영하며 특히 이번

에 새로 보스톤 지역으로 오게 된 교우

들도 많이 참석하여 교우 간의 소식과

정담을 나누는 유익하고 즐거운 만남이

되길 고대한다"고 이메일을 통해 밝혔

다.

고려대학교 뉴잉글랜드 교우회는 70

년대 소모임으로 시작하여 크고 작은 모

임을 통해 교우들 간의 친밀한 교류와

친목을 다지며 또한 보스톤 한인 지역사

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

다. 

특히 매사추세츠와 뉴햄프셔 등지에

오랜 기간 거주하며 미국 사회의 일원이

된 교우들로부터 단기 연수중인 학생,

직장인, 연구원, 교수, 전문직 등 많은 분

야에서 다른 방식으로 노력중인 다양한

교우들이 어우러져 서로의 쉼터가 되고

격려와 도움을 나누는 네트웍을 이루고

있다. 

또한 매년 봄 가을 정기모임 이외에

여름 캠핑, 저녁 소모임 등 비정기 모임

도 가지고 있으며, 그 모임들은 모두 교

우들과 그 가족들에게 열려있다. 교우회

에 대한 문의는 mkim2@gsd.harva-

rd.edu, 김민용(컴공 05) 총무에게 하면

된다. 참가회비는 직장인 $60, 포닥, 연

수 $30, 학부, 석사, 박사 $20이다. 

장소 및 교통 문의는 김명근 (617-

501-2587, myoungkim@gmail.com ),김

민 용  (857-777-6604,mkim2@gsd.ha-

rvard.edu)에게로 하면 된다.

일시: 209년 10월 26일, 토요일, 

오후 6시

장소: 29 Garden Street, 

Common Room, 

Cambridge, MA 02139. 

bostonkorea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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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입장에선 북미간 합의 모두 
미국이 먼저 위반 

로 접근하기 쉬운

데 그렇게 하면 정책이 안 나온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개발에 매달린 것은 남한이

경제적으로 추월하고 중국과 소련과 수

교했으며 중국과 소련이 80년 대 중반부

터 지원을 중단하자 제로 성장이란 경

제위기를 겪으면서 생긴 위기 의식에서

출발했다. 이 때서부터 북한은 체제보

장과 북미수교에 집착하게 된다. 

따라서 정 수석부의장은 북한 핵 문

제는 남북문제가 아니라 북미간의 문제

라고 규정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지

금도 북한은 안전권과 생존권을 보장하

면 핵을 내려 놓겠다. 김일성부터 하던

이야기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치지 않

고 체제를 보장해주면 핵개발을 포기할

수 있다. 김정일 때도 그 이야기, 김정은

도 그 입장이다. 그쪽에서 선대의 유훈

이라는 식으로 개념을 정리하고 있다

.”고 말한다. 

북미 간의 회담에서 북한이 가장 먼

저 요구하는 것도 북한의 체제보장과

생존권이다. 북한은 항상 방점을 여기

다 찍는데 미국은 늘 방점은 선 핵무기

제거 후 보상 및 보장이란 입장을 아직

도 여전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난관

을 겪는 것이라는 게 정 수석부의장의

해석이다. 특히 선 핵포기후 처참한 최

후를 맞은 리비아의 가다피 사례는 북

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다 

미국의 많은 학자들과 남한의 보수진

영에서 주장하듯 모든 불신은 북한이

약속을 어긴 것에서 출발했다는 주장에

도 정 수석부의장은 완전히 의견을 달

리한다. 그는 “약자는 합의했으면 지

켜야 한다. 약속 깨는 것은 강자다. 약자

는 합의를 깼을 때 받을 보복이 두려워

지키려 한다. 그게 인간사 임에도 불구

하고 북한과 관련해서는 안 믿으려 한

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제네바 합의(1.영변 핵발전

중단. 2. 3개월 이내 핵협상 개시. 3. 경수

로 건설<지원 70%한국, 20%일본, 10%

EU>) 이후 미국의 정찰기가 북한 영공

을 침범한 것이 한 예다. 또 2002년 존 볼

튼을 중심으로 아무런 증거없이 북한의

핵개발 활동 재개를 이유로 경수로 건

설과 중유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 또 2005년 베이징에서의 9.19 합의(1. 북

한 비핵화 2. 북일 북미 수교, 3. 경제지

원. 4 정전협정 평화협정으로 대체) 잉

크가 마르기도 전에 미 재무부가 북한

에 세컨더리 보이콧 마카오 BDA 은행

저금 2천5백만 달러 저금 동결 사건 등

이 그것이다. 이처럼 과거의 합의가 깨

지면서 북한의 불신도 증폭됐다. 

그는 한국이 미국과 북한의 불신을

비집고 설득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

미국 북한 서로 과격하고 터무니없이

요구한다. 그 이유는 서로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단계적 동시적

행동론으로 북미를 설득하고 있다고 밝

혔다. 

정 수석부의장은 현재 난관은 북미

정상의 합의 이후 실무자들이 서로 다

른 전제를 갖고 협상에 임하기 때문이

라며 실무자들이 트럼프의 입장대로 협

상에 임할 수 있도록 북미 한인들이 많

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연을 맺었

다. 

그는 “제가 실체적 진실을 이야기하

면 종북이라고 한다. 확실하고 정확한

말을 하기 때문에 트집 잡기 좋은 말도

하게 된다”며 “북한의 대변인이라고

욕을 많이 먹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 editor@bostonkorea.com

▶▶1면에 이어서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북핵 강연 

내틱 크라운 플라자에서 열린 특강에서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무려 1시간 22분간 열정적인 강연을 했다 

10월 11일 열린 GC적십자의 보스톤 지사 개소식(사진 =보스턴총영사관)

GC녹십자도 보스턴 진출
삼양, 엘지, 유한양행 등 바이오기업에 이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GC녹십자(GC Pharma)가

세계 최대 바이오 클러스터(바이오

산업 집적지)인 미국 보스톤에 지사

를 설치했다.  

우리나라 주요 제약업체인 GC녹

십자는 바이오 케임브리지 켄달 스

퀘 어 (Kendall Square) 소 재

CIC(Cambridge Innovation Center)

에 둥지를 틀고 10월 11일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용현 총

영사, 허은철 GC 녹십자 사장 보스

턴 현지 한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축

하하고 환담을 나눴다. 

보스톤지사에는 2명의 직원이 머

물며 신약 개발을 위한 정보를 모으

고 외부와의 협력 등에 매진할 예정

이다. 글로벌 사업을 확장하는 한편

다양한 연구소와 기업이 모여있는

보스턴에서 오픈이노베이션을 강화

한다는 취지다.

GC녹십자 관계자는 "신약 개발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와 인력 등을 탐

색하고 미팅을 갖기 위해 사무소를

마련했다"며 "다양한 기업과 연구소

등이 모여있는 보스턴에서 정보 수

집, 네트워크 강화 등이 이뤄질 것"이

라고 말했다.

김용현 총영사는 페이스북에서 보

스턴은 CIC와 같은 공간에서 굴지의

혁신 기업들이 수시로 소통하고 정

보공유를 하는 최적의 장소이다. 이

른바 CLUSTER로서 최상의 생태환

경(ECO-SYSTEM)을 제공하는 것

이다.”며 “아무리 통신기술이 발

달하여 원거리 소통이 가능하다고

해도, 이와 같이 많은 업체들이 밀집

하여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협업과

경쟁 체제가 주는 장점은 이루 계산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한국내 제약

사들도 잇따라 보스톤에 둥지를 틀

고 있다. 올해 들어 유한양행이 보스

턴 사무소를 설립하고, LG화학도 연

구개발을 위한 '글로벌 이노베이션

센터'를 열었다. 삼양바이오팜은 지

난해 보스턴에 설립한 삼양바이오팜

USA에 글로벌 항암제 전문가를 영

입하며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다. 총영사관 이현우 부총영

사는 삼성 바이오에서도 내년에 보

스톤 인원을 대폭 증원할 계획이라

고 전했다. 

hsb@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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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없는 여성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 이벤트 
"See, Test & Treat"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케

임브리지 얼라이언스 센터 (Cambridge Al-

liance Center)는 오는 10월 26일 보험이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시행한다.

무료 건강검진은 자궁 경부 세포진 검사와 골

반 검사, 유방 촬영 및 HPV 검사 등으로 당일

바로 검사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검사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방문 예약

및 추가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케임브리지데이(cambridgeday.com)는 지

난 7일 기사를 통해 매사추세츠주 주민 중 90%

이상이 건강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일부 여

성들의 경우 유방암과 자궁 경부암에 대한 중

요한 검사를 여전히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고 보도했다. 주요 검사를 받지 못한 이들 중

대부분이 몰든, 리비어, 첼시, 윈트롭과 에버렛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무슬림 여성, 노숙자, 약

물중독 치료 환자, 퍼블릭 하우징 프로그램 대

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공동 주최자이자 병리 책임자인 레

베카 오스굿(Rebecca Osgood)박사는 케임브

리지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여성들이 예방

가능한 암으로 사망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우리는 모두 사람들을 돕기 위해 건강 관리

센터에 들어왔다. 이날은 모두가 함께 힘을 모

을 수 있는 하루이다.”라고 밝혔다. 

‘See, Test & Treat’은 미국 전 지역에서

진행되는 무료 건강검진 이벤트로 하와이와 뉴

저지, 텍사스 등지에서 열린 바 있으며 매회 50

에서 150여 명의 여성과 가족에게 검진 서비스

를 제공해오고 있다. 이날 제공되는 무료 건강

검진에는 무료 시력검사와 스트레스 해소와 관

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건강 관리 보험 이용 방

법에 대한 상담이 제공된다. 검사가 필요한 사

람은 예약해야하며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방문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홈페

이지 challiance.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sun@bostonkorea.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최근 건강

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관심 고조, 웰빙 바람으

로 안마의자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

에 발맞춰 국내산 안마의자인 바디프랜드가 빠른

성장으로 시장 순위는 물론 경쟁의 구도와 양상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기준 안마의자의 글로벌 시장규모는 약

42억달러(약 4조9600억원)까지 성장했다. 2014년

의 26억달러(약 3조700억원) 수준에서 4년여 만에

60% 이상 몸집을 키웠다. 

글로벌 안마의자 시장에서는 파나소닉, 이나다

패밀리 등의 일본 기업들이 각축을 벌이며 경쟁을

주도했지만 이것은 10년 전의 이야기다. 국산 바디

프랜드가 일본 업계들을 제치고 앞으로 나섰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프로스트&설리번'의 조

사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2017년 기준 글로벌 시

장 점유율 8.1%를 기록했다. 창립 10년 만에 시장

1위 지위를 얻은 것이다. 파나소닉과 이나다패밀

리는 각각 7.7%와 7.2%로 2, 3위로 집계됐고, 나머

지 업체들을 포함한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 시장의

파이를 나눠 가졌다. 바디프랜드가 글로벌 시장조

사 기관의 조사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한 것은 이

번이 처음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바디프랜드의 지속적인 차별

화 전략을 1위 등극의 첫 요인으로 꼽는다.바디프

랜드는 기술 부문에서 디자인연구소, 기술연구소

에 이어 2016년 3월 '메디컬R&D센터'를 설립하며

3대 연구개발(R&D) 분야를 아우르는 융복합 시

대를 맞았다.

특히 메디컬R&D센터에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 한방재활의학과, 내과, 치과, 정신과, 피부과 등

전문의 7명의 공학자, 음악치료사 등 전문 의료진

이 포진했다. 맞춤형 마사지는 물론 실제 건강 증

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과 결합으로 헬

스케어와 마사지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전략

이다.

세계 최초의 두뇌 피로 솔루션 '브레인 마사지'

와 성장판 자극 기능을 첨가해 마사지를 받는 세

대층을 청소년으로까지 확대한 성장기 어린이 및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는 메디컬R&D센터

의 대표적인 연구 성과다.

이밖에 무상 애프터서비스(AS) 5년 보장과 제

품 렌탈기간을 39, 49, 59개월 가운데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내맘대로 렌탈기간' 등의 전

략도 급성장의 원동력으로 꼽힌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고령화와 맞

물려 헬스케어 시장과 안마의자의 기술 발전도 비

약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이런 흐름에 발맞춰

오감 초격차 전략을 기반으로 글로벌시장 공략에

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바디프랜드는 올해 프랑스 파리 오스만 거

리에 660㎡(약 200평) 규모로 플래그십 스토어의

문을 연다. 2017년부터 시작된 미국, 중국에 이은

세 번째 해외 플래그십 스토어로, 바디프랜드의 첫

유럽 지역 진출이다.

미동부 지역의 바디프랜드의 판매 및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하이트론스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

기념으로 기존 가지고 있는 안마의자를 최대 $1000

까지 보상 판매를 실시한다.

bostonkorean@hotmail.com

안마의자 
바디프랜드, 
글로벌 시장서 
선전
바디프랜드 점유율 1위 기념 1천불 보상판매 
렉싱턴 하이트론스에서 받을 수 있어 

케임브리지 얼라이언스 센터에서 10/26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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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운영유학대행 업체 파산신청, 학생들 망연자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기자 = 중국을

중심으로 해외 학생들의 유학 알선 및 홈스테이를

제공하던 한 유학대행업체가 파산했다. 이 한인 유

학업체는 339명의 외국학생들을 대행하는 대형 업

체여서 업계를 비롯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겼다. 

보스톤글로브는 10일자 1면에 이 기사를 배치했

을 정도로 이 사건을 비중 있게 다뤘다. 보스톤 소

재의 유학업체 에듀보스톤은 9월 30일 파산을 선언

하고 학생들의 학비와 건강보험료 그리고 홈스테

이 비용을 지불할 수 없음을 통보했다. 이 업체의

파산으로 모든 비용을 선불로 지불했던 학생들은

망연자실하고 있다. 이 유학업체로부터 소개받은

외국 학생들에 의존해 학교를 운영해오던 주요 사

립학교들도 혼란에 빠졌다. 

중국학생들의 유학붐을 타고 한때 황금알 낳는

사업으로 여겨졌던 유학업, 그중 이 업체의 갑작스

런 몰락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이 업체는 중

국과 아시아 지역에서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모집해 영어학습은 물론 미국문화 및 교육기회를

제공해왔다. 학생들은 손쉽게 유학 길에 오르고 향

후 대학진학의 발판으로 삼았다. 적자에 시달리는

사립 카톨릭 학교들도 중국 등 외국학생은 단비와

같은 존재였다. 

학생, 학교 그리고 홈스테이 가정까지 모두에게

이익을 안겨주는 사업 모델을 현실화 해낸 이 유학

업체의 대표 K모씨는 한번의 사업 실패를 딛고 재

기, 성공신화를 썼던 인물이다. 

주정부에 K&B교육그룹(K&B Education

Group)으로 등록된 이 업체의 급작스런 파산 선언

과 비용지불 불가 통보는 일부학교를 폐교위기로

몰고 있다. 한 학교(Cape Cod Academy)는 이미

지난 9월말 서폭고등법원(Suffolk Superior Court)

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학교는 소장에서 미 시민

권자인 K모씨를 한국국적이라고 주장하며 해외계

자에 자금을 예치한 것이 아니냐는 자금 해외 도피

의혹까지 제기했다. 나머지 학교들도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보스톤코리아는 업체 대표 K모씨를 비롯해 유

학원의 내외부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유학원

이 어려움에 처한 이유를 찾아봤다. 인터뷰에 응한

모든 사람들은 사건의 민감성을 반영, 가명 또는 익

명을 요구했다. 

이 유학업체가 알선하며 학생으로부터 받은 금

액은 각기 다르지만 평균 1년에 약 5만여불, 300명

이면 연 매출규모 1천5백만여불이다. K모씨의 증

언과 소장에 나타난 것에 따르면 학생 1명당 순익

은 9,000-10,000에 달했다. 이를 통해 계산하면 순익

은 연 2-3백만여불에 달한다. 거꾸로 계산하면 학

교 학비와 보험료, 중국 유학원에의 수수료 그리고

홈스테이 비용 등 1천2백만불을 갚지 못하고 도산

한 것으로 추산된다. 

외형적으로는 잘 나가던 이 업체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것은 2016년 이후다. 중국 유

학생 수가 절정에 달한 이후 감소세가 시작됐다. 뉴

욕의 비영리 국제교육관계자협회인 NAFSA에 따

르면 미국내 중고교 중국 등록학생 수는 2016년

81,981에서 2018년 73,612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후발주자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 유학업체는 매사추세츠 주 소재의 학교들 상당

수와 배타적 등록 계약을 맺어 경쟁사를 방어했다

. 그러나 K모 대표에 따르면 경쟁으로 인한 중국내

유학원의 소개 수수료 인상과 신입생 유치 감소는

막을 수는 없었다. 

내부적 요인도 한 몫 했다. K&B Education

Group의 대표 K모씨는 주식투자 실패로 2015년

300여 만불 손실을 입었다. 2016년 창립 당시 도움

을 주었던 중국계 P씨의 지분 25%를 130여만불에

인수한 것도 재정에 부담을 가져왔다. 

2016년 중국 자본가로부터 2천600여만원에 매매

제의를 받고 계약까지 맺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이후 모집학생을 늘리려 200여만불을 들여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했지만 회복엔 도움이 안됐다. 또한

소형업체를 인수 합병해 350여명까지 보유학생들

이 늘었지만 인수업체들에게 양도받은 학생들 상

당수가 졸업반이어서 양적 확대에 비해 실속은 없

었다. 또한 2016년 끌어들인 LA 한인 자산가의 투

자도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어려움을 늘리는데 한

몫 했다. 

2017년부터 비용 조기 납부 학생들에게 5% 할인

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돈을 미리 받아 비용을 충당

하면서 위기를 모면해왔기에 이 유학업체의 재정

적 어려움은 외부로 드러나지 않았다. 자금이 빠듯

한 상태에서 K모 대표는 중국 등지에 음악학원, 유

치원 설립 등 공격적인 경영을 유지했으며 신입학

생의 감소가 더해지자 해가 갈수록 재정난은 가중

됐다. 

2019년 들어 재정난에 봉착한 K모씨는 고리 대

출까지 받았으며 기업회생 업체의 자문을 받았다.

올해 9월 19일 매사추세츠 주내 학교 관계자들을

뉴튼 소재 매리어트 호텔에 초청해 회사의 재정난

을 설명하고 추후 단계적 지불 계획을 밝혔다. 그

러나 학교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결국 K&B 교육그룹은 9월 30일 파산을 신청했

다. 보스톤 글로브는 이 업체가 소속 학생들과 학

부모들에게 보내는 편지 일부분을 소개했다. “현

재 우리의 유일한 선택은 사업체의 재산을 팔아

2020-2021년 학비를 낸 해외 학부모들에게 최대한

되갚는 것이다”라고 썼다. 또한 이 업체는 홈스테

이 가정, 학생 의료보험, 학교 수업료, 그리고 (중국

내) 협력 유학업체들에 대한 수수료를 일절 지급하

지 못함을 선언했다. 

K모씨는 “지난 2년간 회사를 팔기 위해 노력했

다. 회사 빚을 해결하기 위해 일정선의 가격이 있

었는데 제의한 업체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

혔다. 그는 미 신문보도에도 “보스톤글로브의 기

사 내용 중 잘못된 보도도 여럿 있다”고 불만을 표

했다. 

실제로 K모대표가글로브와인터뷰를거절했

기에보스톤글로브는소장에나와있는것과피해

자 측의 주장만 반영했다. K모씨의국적, 일방적인

도피의혹제기, 친구 및 동업자의 투자 관련 일부

내용은 양자의 주장이 엇갈리거나 사실과 달랐다. 

그럼에도 다른 유학원 관계자는 300여명 이상의

유학생을 보유한 유학업체가 파산하기는 정말 어

렵다면서 도대체 어떻게 파산했는지 이해하기 어

렵다고 밝혔다. 보스톤코리아와 인터뷰한 한 회계

전문가는 일부 자금이 모자랄 수 있지만 1천2백만

불에 달하는 큰 금액의 적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쉽

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중국계 미국인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대대적

으로 이 뉴스가 보도됐으며 보스톤 글로브를 중국

어로 번역한 뉴스가 위쳇을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

다. 특히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1천 2백만불이란 돈

을 갚지 못한 것에 대해 중국 커뮤니티에서는 자금

을 도피  의혹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특히 돈을

떼인 중국 학부모들이 강력히 분노를 표시하고 있

다고 전했다. 

editor@bostonkorea.com

보스톤 소재 K&B교육그룹  9월 30일자로 파산 신청...미 전역의 관계 사립학교에타격, 2016년부터재정적압박받아

K&B에듀케이션 그룹이 학생들에게 보낸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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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4개월 동안 전자담배 관련 제품을 판

매하지 못하도록 한 매사추세츠 주 정

부의 결정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연기

되었다. 매사추세츠 주 정부는 지난 달

말부터 전자담배 판매 금지를 전격적으

로 시행하여, 가장 강력한 전자담배 규

제로 주목을 받고 있다.

전자담배 회사들은 주 정부의 결정에

반발하여 판매 금지를 무효화 하는 소

송을 제기했다. 전자담배 회사들은 주

정부의 갑작스런 결정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고 있으며, 전자담배

업계가 3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의 결정이 늦어진 것은 전자담배

업계를 대표하는 변호인단이 적합한 서

류를 제때에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전자담배 변호인단은 오는 18일까지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접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매사추세츠 보건부는 전자담배와 관

련한 폐질환 환자가 10명이 보고되었고

, 한 명은 사망하였다고 밝혔다.

찰리 베이커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전

국적으로 전자담배 관련 환자가 급증하

자 지난 9월 24일 주 비상사태 선포와 함

께 전자담배 제품 판매를 금지시켰다.

법원에서 막지 않는다면 전자담배 판매

금지는 내년 1월 25일까지 계속된다.

전자담배 업계의 소송은 찰리 베이커

주지사와 모니카 배럴 주 보건부 장관

을 소송 상대로 지목하고 있다. 전자담

배 업계는 판매 금지 조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너무 갑자기 모

든 제품의 판매가 막혔기 때문에 파산

할 지경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전자담배 업계는 이미 전자담배가 연

방 식품의약국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

주 정부에서 판매를 막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전자

담배 제품은 서로 다른 주에 위치한 소

비자나 회사 사이에도 거래가 이루어지

는데 매사추세츠 주 정부가 이를 막아

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jsi@bostonkorea.com

전자담배 판매 금지 소송 결과 지연

전자담배 업계 서류 제출 기한 넘겨
판매 금지 내년 1월 25일까지 예정

찰리 베이커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전국적으로 전자담배 관련 환자가 급증하자 지난 9월 24일 주 비상
사태 선포와 함께 전자담배 제품 판매를 금지시켰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 의회에서 풍

선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

이 논의 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

우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모든 종류

의 풍선을 구입할 수도, 사용할 수도

없게 된다.

사라 피케 하원 의원(민주당, 프

로빈스타운)이 발의한 이 법안은 “

어떤 종류의 풍선이라도 판매, 유통

및 사용이 금지된다. 플라스틱, 라텍

스 등 풍선의 재질과 상관 없이 공기

보다 가벼운 기체로 채워진 모든 풍

선을 대상으로 한다. 공공장소에서,

혹은 개인적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풍선을 판매 및 구매,

혹은 사용할 경우 최대 10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풍

선으로 인해 많은 동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버려진 풍선으로 인한

환경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에 소매 비즈니스가 타격

을 입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

다.

의회에서는 공청회를 열어 매사

추세츠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

이다.

jsi@bostonkorea.com

MA주 의회 풍선 금지 법안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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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에서 전자담

배 관련 제품의 판매가 전면 금지되

면서 뜻하지 않게 이득을 보는 곳이

생겼다. 바로 매사추세츠 주와 인접

한 뉴햄프셔의 전자담배 상점들이

다.

뉴햄프셔 세일럼에 위치한 스모

커 초이스의 알리 셰이크 매니저는

최근 들어 주 경계를 넘어서 오는 손

님들이 부쩍 늘었다며 매출이 30%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셰이크는 “

매사추세츠 주에서 전자담배 판매

가 금지되었던 첫 주에는 상상을 초

월할 만큼 바빴다. 마치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 전날 같이 문을 닫기 전

마지막 순간까지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매사추세츠 주 우번에서 전자담

배 때문에 뉴햄프셔에 왔다는 한 남

성 손님은 “난 대안을 찾았다. 이전

에 담배를 15년 동안 피웠지만, 전자

담배로 갈아탔다. 다시 담배로 돌아

갈 생각은 없다”며 “전자담배 판

매 금지는 쓸모 없는 짓이다. 단지

기름을 조금 더 써서 몇 마일 운전하

면 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 남

성은 몇 주 동안 사용할 수 있을 정

도로 충분한 양의 전자담배용 액상

을 구입했다.  

뉴햄프셔 주의 데리에 위치한 전

자담배 판매점 리니지 베이퍼스에

서도 매사추세츠 주에서 온 손님들

의 주문 수요를 맞추기 위해 노력 중

이다. 매니저인 빌리 화이트는 매출

이 올라도 마냥 즐겁지만은 않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우리 매상

은 올라가고 있다. 그러나 매사추세

츠에서 여기까지 오는 손님들을 생

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화이트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주

에서 오는 손님들은 전반적으로 나

이가 많고 한 번에 최대한 많이 물건

을 사간다. 매사추세츠 주에서 온 손

님들이 물건을 박스 단위로 사가면

서 계속해서 물건을 다시 주문하는

일이 빈번해졌다는 것이다.

예전부터 매사추세츠 주민들이

종종 판매세금을 피하기 위해 뉴햄

프셔에 오고는 했지만 이번에는 경

우가 다르다. 뉴햄프셔 세일럼에 지

역구를 두고 있는 프레드 두세트 하

원의원은 “베이커 주지사에게 감

사 인사를 하고 싶다. 베이커 주지사

는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 그리고 선

택을 위해 떠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고 전했다.

jsi@bostonkorea.com

전자담배 판매 금지 승자는 뉴햄프셔(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60~70대

사망자와 그 이상을 산 장수인들의 뇌

는 어떻게 다를까. 사후에 뇌조직을 조

사한 한 연구 결과 장수의 비결은 너무

신경 활동이 활발하지 않았던 '조용한

뇌'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1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에 따르면 뇌의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신체와 뇌를 쓰라는 것이 상

식처럼 통용되고 실제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들도 있지만, 과학 저널 '네이처' 최

근호에 실린 하버드 의대 연구는 뇌세

포 차원에서 과도한 활동이 오히려 해

로울 수 있다. 

연구원들은 인간 두뇌 은행에 기증된

60~70대 노인들과 그 이상 산 노인들,

100세 이상 노인들의 뇌조직을 분석한

결과 80대 중반 이전에 죽은 사람들의

뇌에서는 '레스트'(RE1-silencing tran-

scription factor·REST)라고 불리는 단

백질 수치가 낮은 것을 발견했다.

레스트는 두뇌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유전자를 억제시키는 단백질이다. 레스

트는 이미 알츠하이머로부터 뇌를 보호

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연구진은 레스트가 사람들을

죽음(노화)으로부터 보호하는지 아니

면 노화의 표지일뿐인지는 확신하지 못

했다.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의 뇌에서 레스

트를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그것이 수명에 영향을 미치

는지 여부를 실험하기 위해 회충과 쥐

를 대상으로 실험했다.

연구자들이 레스트의 활동을 증가시

켰을 때 회충의 뇌 활동은 감소했고 더

오래 살았다.

반대로 매우 긴 수명을 가진 회충으

로 알려진 메투셀레 회충의 신경 활동

을 증가시키자 수명이 급격히 단축됐다

. 레스트 단백질이 부족한 쥐는 발작과

비슷한 급격한 활동을 보이며 뇌활동이

분주했다.

미국의 생명공학 회사인 칼리코의 노

화 연구 부대표인 신시아 케년은 "나는

이것(뇌의 급격한 활동)이 '과잉행동' '

통제 불능의 흥분'이라고 생각한다. 그

것은 뇌에 좋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뇌신경 체계는 수명에 영향을 주

는 많은 인체 조직 중 하나일 뿐이라며

연구 결과에 선을 그었다.

연구를 이끈 하버드 의대의 브루스

얀크너 박사는 "세포 수준에서 이러한

뇌 활동의 차이가 어떻게 인지나 행동

의 차이로 해석될 수 있을지는 아직 확

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뇌세포 수준의

활동이 많은 것이 곧 인지 활동을 많이

한 것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것은 아

니라는 의미다.

하지만 그는 "이 연구는 지나친 신경

활동은 인간이나 동물의 생리학적 활동

에 영향을 주어 그 결과 수명을 감소킨

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ungaungae@news1.kr

하버드대 연구 "오래 살려면
뇌세포 활동 적어야"

MA주 손님들 NH주로 몰려 NH 상점들 매일 크리스마스

매사추세츠 주에서 전자담배 관련 제품의 판매가 전면 금지되면서 뉴햄프셔의 전자담배 상점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하버드대학

60~70대 노년층 사망자, 장수자 비해 'REST' 부족
REST는 두뇌활동 억제 단백질…회충·쥐도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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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현 수준으로 유지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0년 대통령 선

거에서 손쉽게 재선에 성공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15일 CNBC방송에 따르면 무디스 애

널리틱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

성에 대해 3가지 경제모델을 적용해본

결과,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

는 지난 대선에서 확보한 선거인단을

넘어서는 승리를 거머쥘 수 있다고 평

가했다.

트럼프는 지난 2016년 대선에서 당시

경쟁 상대였던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304대 227로 이겼다.

무디스는 △소비자들이 자신의 재정

상황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증시 상승률 △50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실업

률 전망 등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 재

선 가능성을 예측했다. 그리고 이러한

변수들이 지속된다면 그는 임기를 4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평균 투표율을 가정했을 때 3개 모델

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소 선거인단

289명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

럼프 대통령은 재정 상황에 대한 소비

자 심리 모델에서 351대 187, 주식시장

모델을 적용했을 때 289대 249, 실업률

모델에서 332대 306으로 상대 후보를 앞

섰다. 3개 모델을 전부 적용했을 때는

324대 214로 승리했다.

무디스는 그의 재선 가능성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투표 열기가 높으면 낮아지

고 반대로 낮으면 높아진다면서 핵심은

투표율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민

주당 승리를 위해서는 기록적인 투표율

이 필수"라며 "만약 유권자들이 자신의

재정 상황에 대한 심리를 기반으로 투

표한다면 대통령은 경쟁 상대를 압도할

것"이라고 적었다.

무디스의 선거 예측 결과는 최신 갤

럽 여론조사에서 40%를 기록하는 등 꾸

준히 낮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할 때 놀라운 결과라고 CNBC는

설명했다.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대통

령과 민주당 후보의 정면 대결을 가정

했을 때도 대통령이 패배한다는 결과가

나왔었다.

무디스 모델은 1980년대까지 결과를

평가해 본 결과 민주당이 근소한 차이

로 이길 것으로 예측했던 2016년 대선

한 차례를 제외하곤 모두 들어맞았다.

보고서 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예상치 못한 투표 패턴'이 오류를 일으

켰었다면서 최신 예측에서는 이러한 내

용 을  조 정 했 다 고  설 명 했 다

sy@news1.kr

경제 이대로만 간다면…트럼
프 재선 성공 떼어놓은 당상"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미국

민주당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조 바이

든 전 부통령이 여론조사에서도 엘리

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에게 역전되고

있는 가운데 선거자금도 다른 후보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연방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으로 바이

든 전 부통령이 보유한 선거자금은

898만7628달러다. 이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3373만4560달러)과 워런 의

원(2571만7674달러)에 크게 뒤지는 액

수다.

또한 피터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

우스벤드 시장(2337만8518달러)와 카

말라 해리스 상원의원(1054만2692달

러)보다도 적었다.

이러한 가운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선거캠프는 올 3분기 동안 모금한 선

거자금(1500만달러)보다 더 많은 지

출(1760만달러)을 했다고 뉴욕타임

스(NYT)는 전했다.

지난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선거캠프에서 커뮤니케

이션을 맡았던 제니퍼 팔미에리는 "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중요한 순간"

이라며 "지지자들이 충분한 선거 자

금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4분기

에 많은 자금이 들어오거나 매우 어

려운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900만달러로는 경선 운

동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내년 2

월 시작되는 민주당 경선까지 4개월

정도 남은 가운데 '슈퍼 화요일'까지

도 5개월 정도 남은 상황이다.

슈퍼 화요일은 가장 많은 주에서

경선이 열리는 날을 뜻한다. 슈퍼 화

요일은 내년 3월13일로 캘리포니아

주를 포함해 10개 주(州)에서 경선이

실시된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16일(현지시

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거자

금이 적은 이유에 대해 자신은 4월에

선거 활동을 시작했지만 경쟁자들보

다 늦었다고 설명했다.

그의 선거캠프도 원하는 선거 운동

을 실행할 수 있는 충분한 현금을 갖

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앞으로 몇 달동안 온라인 및 TV 광고

등에 600만달러를 지출할 계획을 밝

히기도 했다.

그러나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선거캠프는 이날 콘퍼런스 콜에서 일

반 기부자들에게 조금씩이라도 선거

자금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

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우크라이나 스캔들' 여파에

이어 선거자금 부족까지 악재가 겹치

며 바이든 전 부통령이 흔들리는 모

습을 보이자 중도 성향의 민주당 대

선주자들이 앞으로 나서고 있다. 전

날(15일) 열린 민주당 4차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잘

나타났다.

부티지지 시장과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은 보건 및 세금, 총기 규제

와 관련해 중도좌파 성향의 태도를

보였다. 또한 좌파 성향의 워런 의원

과 샌더스 상원의원을 집중 공격하기

도 했다.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

에 대해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중도 성향의 후보들이 바이든 전 부

통령의 후보가 낙마할 경우를 대비해

그의 자리를 대신해 워런 의원과 경

쟁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고 분석

했다.

부티지지 시장은 이날도 CNN과

의 인터뷰에서 워런 의원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메디케어포올'(전 국민 의

료보험)이 가져올 증세 문제에 대해 "

그 계획에 수조달러의 구멍이 뚫려

있지만 여전히 설명이 없다"고 지적

했다.

yellowapollo@news1.kr

바이든,악재는 홀로 오지 않아
소액 개인 기부자에게도 선거자금 거둘 방안 고심

중도성향 후보들, 바이든 낙마 대비해 워런·샌더스 공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하버드대에서 소비자 파산 제도를 강의하고 있는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

무디스 애널리틱스 선거 분석 보고서 발표

"민주당 승리하려면 '기록적 투표율'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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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53%로 긍정평가보다 14%

포인트(p) 우세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여파로 인해 긍

정률은 취임 후 최저치, 부정평가는 최

고치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은 지

난 15~17일 전국 성인 1004명에게 '문 대

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

느냐'고 물은 결과, 지난주보다 4%p 하

락한 39%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평가

했다고 18일 밝혔다.

문 대통령의 직무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잘못하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53%로 전주에 비해 2%p 올랐다. 부정

률은 최고치로 지난 9월 셋째 주와 같았

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갤럽은 "이번 주 대통령 직무 긍정률

하락 폭은 30대(60%→46%), 성향별로

는 중도층(46%→36%),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76%→67%) 등에서 상대적

으로 컸다"며 "조 전 장관 주도의 검찰

개혁을 기대했거나 관망했던 이들에게

사퇴 소식이 적지 않은 허탈감을 안긴

듯하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년 10개월

시점인 2014년 12월 셋째 주 처음으로 긍

정률 30%대, 부정률 50%를 넘었다. 당

시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정윤회 국정

개입 등에 대한 검찰 수사 진행 중이었

다. 2015년에는 연말정산/세제개편안 논

란 여파로 1월 넷째 주 긍정률 29%, 부정

률 63%까지 급변한 바 있다.

연령별 대통령 직무 긍정률에서는 40

대가 55%(부정률 40%)로 가장 높았다.

이어 30대 46%(48%), 20대 41%(36%), 50

대 35%(62%), 60대 이상 24%(70%) 순이

었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

지층의 81%, 정의당 지지층에서 66%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96%, 바른미래당 지지층은 85%가 부정

적이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

에서도 긍정 19%, 부정 60% 등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 390명

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검찰 개혁

'(1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전반

적으로 잘한다'·'외교 잘함'(이상

11%), '개혁/적폐 청산/개혁 의지'(8%),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7%), '주관

·소신 있다'·'복지 확대'·'북한과의

관계 개선'(이상 4%), '기본에 충실/원

칙대로 함/공정함'·'소통 잘한다'(이상

3%), '경제 정책'·'전 정권보다 낫다'·'

서민 위한 노력'·'공약 실천'(이상 2%)

등 순이었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531명은 '경

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25%)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인사(人事) 문제'(17%),'

독단적/일방적/편파적'(13%), '전반적

으로 부족하다'(8%), '국론 분열/갈등

'(7%), '소통 미흡'·'북한 관계 치중/친

북 성향'(이상 5%), '외교 문제'(3%), '서

민 어려움/빈부 격차 확대'(2%) 등이 뒤

를 이었다. 

문 대통령 직무수행 여론조사에서 긍

정평가 이유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 응

답이 8%에서 4%로 줄었다. 이는 지난

15일 월드컵 2차예선으로 치른 남북 축

구가 '무관중·무중계'로 이뤄진데 따

른 데 실망감이 직무수행 지지율에 영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 이유에서 한

달여 만에 인사 문제 응답이 줄고, 다시

경제·민생이 1순위에 올랐다. 이는 지

난 14일 조 전 장관 사퇴에 따른 영향으

로 보인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

지 매주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 이유로

경제/민생 문제가 가장 많이 응답됐으

나 조 전 장관 후보 지명 즈음부터 인사

지적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임명

후인 9월 셋째 주부터 지난주까지 한 달

간 1순위를 차지했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36%, 자유한국당 27%, 바른미래당 7%,

정의당 6%, 민주평화당과 우리공화당(

옛 대한애국당)은 각각 1% 등 순이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3%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각각 1%p 하락했고, 바른미

래당은 2%p 상승했으며 자유한국당은

변함없었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

으 로  진 행 됐 으 며  표 본 오 차 는

±3.1%p(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6%.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

다.

honestly82@news1.kr

문 대통령 지지율 레임덕 시작선인 30%대로  추락
14 The Boston Korea2019년 10월 18일 금요일 이슈로 보는 본국뉴스

(서울=뉴스1) 김서연 기

자 = 22일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에 참석하기 위

해 2박3일 일정으로 방일하

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문재

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사이

에서 '메신저'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교도

통신이 18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이 총리는 통

신과의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의 말을 진지하게 듣

고 또 문 대통령과 내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 최선

을 다하겠다"면서 아베 총리에게 문 대통령의 친

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방일

마지막 날인 24일 아베 총리와 단독 회담할 예정이

다.

이 총리는 "한국과 일본은 1500년이라는 긴 역사

를 공유해왔다"면서 양국 정상이 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한일 갈등이 해결되기까

진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러면서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대화 속도를 높이

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총리, 한일 메신저 역할한다…文대통령 친서 전달할 듯"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6일(한국시간) 경남 창원시 경남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조국 지지자 이탈·남북축구 영향"

민주 36%·한국 27%·미래 7%·정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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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권혁준 기자 = 지난 4

월 국회에서 벌어진 이른바 '패스트트

랙 충돌 사건'과 관련을 수사 중인 검찰

이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했다.

사건과 관련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자 충돌 당시 촬영

영상을 확보해 증거를 보강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1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국회방송을 압수수

색해 관련 자료를 입수하고 있다고 밝

혔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처리를 둘러싸

고 여·야가 충돌했을 당시 국회방송에

서 촬영된 생중계 영상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어떤 자료를 확보 중

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

고 전했다.

지난달 10일 경찰에게 패스트트랙 관

련 사건 일체를 넘겨받은 검찰은 관련

자들을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해당 수사에 앞

서 공공수사부 인력을 늘린 한편, 특수

수사 부서인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

소속의 일부 검사도 수사팀에 합류시키

는 등 수사 인력을 늘렸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

되고 있다. '사보임 논란'과 관련해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된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달 22일 소환 조사를 받았고

, 같은달 30일에는 당시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심상정 정의

당 대표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

석했다. 또 문희상 국회의장의 경우 서

면으로 진술서를 제출했으며, 최근에는

사보임 논란과 관련해 오신환 바른미래

당 의원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한 상

태다.

반면 이번 수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

은 경찰 조사에 이어 검찰 조사도 불응

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과 이달 4

일 등 세 차례에 걸쳐 한국당 의원들의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들은 현재까지 아

무도 출석하지 않았다.

의원 신분이 아닌 황교안 한국당 대

표가 지난 1일 자진 출석했으나 진술거

부권을 행사하고 돌아왔다. 황 대표는

출석에 앞서 "패스트트랙에 의한 법안

상정은 불법이기 때문에 평화적 방법으

로 저항하는 것은 무죄다. 그렇기에 한

국당은 소환에 응할 수 없는 것"이라며

"당에 당부한다.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말라"며 불출석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날 열린 대검찰

청 국정감사에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소환에 응하진 않더라도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서라든지, 국회법 검토에 여

러가지 국회 관행이나 경험 등이 필요

하다"며 "그러면 사건 진상을 전체적으

로 파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도

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한국당 의

원은  "그렇지 않아도 국회 사정을 총지

휘하고 총괄 책임지는 나경원 원내대표

가 그러한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현

재 작성 중에 있다"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

·고발을 당해 입건된 국회의원 수는

총 110명이다.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60명, 민주당 39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

당 3명에 무소속인 문 의장이 포함됐다.

starburyny@news1.kr

국회방송 압수수색, 한국당 의원 충돌 당시 촬영영상 확보 차원

(세종=뉴스1) 최은지 기자 = 청와

대는 1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후

지지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과 관련

해 "우리 정부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결국 정부가 끝난 후에 인정을 받는지

의 여부일 것"이라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

이제 우리 정부 시작한 지 절반쯤 왔는

데 지지도에 울고 웃기에는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며 이렇게 말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사무실마다 '춘풍

추상'(春風秋霜)이라는 액자가 걸려 있

는데, 지지율이 굉장히 좋았을 때 대통

령께서 사무실마다 걸어놓으셨다"며 "

좋다고 해서 너무 거기에 방관하지도

말라는 의미였던 것처럼 나쁘다고 해서

혹은 지금 올랐다고 해서 일희일비(一

喜一悲)하지 말라는 이야기이신 것 같

아서 크게 염두에 두지 않으려고 한다"

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거꾸로 보면 조국 장관

을 고집해서 떨어진 것 아니냐고 해석

할 수 있지 않나. 청와대가 판단을 잘못

내렸다고 국민들이 평가하고 있는 것

아니었나'라는 질문에 "밖에서 평가를

한다고 한들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도리는 없다"라며 "그냥 그런

것들을 참고하는 수밖에"라고 답했다.

또한 공석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원

포인트 임명이 빨라질 것 같다는 관측

에 대해 고 대변인은 "그걸 알았으면 제

가 이렇게 답답하지 않겠죠"라며 "계속

해서 공백으로 둘 수는 없을 것이다. 하

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둘러서 그냥 빨

리빨리에만 초점을 맞출 수도 없는 것"

이라고 밝혔다.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전해철 더불

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는 보도에 대

해서는 "지금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라

며 "인사를 지금 2년 반 동안 수없이 많

은 것을 해왔는데, 인사 기사들이 난무

하지만 맞는 퍼센트가 그렇게 높지 않

은 것을 감안해서 기사를 봐달라"고 말

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과 관련해 청와대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쇄신

이 필요하다는 바깥의 의견을 저희가

스스로 평가를 내리는 것은 조금 아닐

것 같다"라며 "바깥에서 판단해주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

"이라고 답했다.

이어 고 대변인은 "무엇보다 최종적

인 결정은 대통령께서 하실 텐데, 그런

것에 저희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민생,

경제, 정책들도 굉장히 챙겨야 할 게 많

은데 여기에 집중해야 하는 게 저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몫"이라고 덧붙였다.

silverpaper@news1.kr

4월29일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회의장 앞에서 항의 시위를
펼치고 있다. 

청 대변인, 전해철 유력설에 
"인사 기사 잘 안맞더라"

검찰, '패스트트랙'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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千(천)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의 9월 19일자

사설 제목이 "국정(國政) 0단 정치술 9

단. 무능하나 영악하다."

정치술은 9단인데 국정 능력은 0단이

다. 

임기 절반이 되는 동안 이룬 업적이

단 하나도 뜨는 것이 없다. 소득 주도

성장은 세금 수십조(兆)원과 서민들 가

계만 날렸다. 

늘어나는 일자리란 60대 이상 세금

알바다. 

집값 잡는다는 부동산 정책은 집값을

올리고 삽질이라 욕하던 토건 사업은

사상 최대다. 할 줄 아는 건 세금 쓰는

것 뿐이니 국가 재정건전성은 현기증

이 날 만큼 악화되고 있다. 

빈부격차는 사상 최대. 저소득층 근

로소득이 한 번에 37% 줄어드는 놀라

운 일까지 벌어졌다. 

폭력 면허 받은 민노총만 100만명이

넘었다는 축제다. 

학생이 없어 5년 안에 대학 4분의 1이

문 닫는데 탈원전으로 적자(赤字) 투성

이가 된 한전에 1조 6000억을 들여 새로

대학을 세우란다. 

정권 초 문재인 대통령, 조국(曺國)

등이 와이셔츠 차림에 커피잔을 들고

웃으며 걷는 사진이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줬다. 알고보니 국정(國政)이

아니라 국정을 하는 것처럼 하는 쇼. 

남북정상회담조차 TV용 쇼였던 것

같다. 

국정 실패를 슬쩍 비틀어 문제를 돌

리는데에 아주 기술적이다. 

일본과의 갈등이 선거 호재(好材)라

는 민주당 분석과 같은 계산법이 국정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표 되는 것은 뭐

든 하고 표 안되는 것은 나라에 도움이

돼도 안 한다. 

이 "정치 9단, 국정 0단"들은 '전 국민

월 100만원 지급'과 같은 정책이 나올

수도...? 김정은 쇼가 별안간 나올 수도

? 선거법을 별안간 바꿔 버릴 수도? 정

치 0단인 야당은 대응도 못 할 것. 국정

0단이 선거를 이기는 나라가 현실이 될

지 누가 알아...?

조선일보 김광일 논설위원은 이제 조

국(曺國)이란 이름을 잊고 싶단다. 

그런데 아무리 잊으려 해도 저들이

언론과 국민을 놔주지 않는단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

양대 교수가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면서 검찰에 관련 자료를 낸 것

이 진단서가 아니라 '입원증명서'였단

다. 

정경심은 지금 동양대의 총장 표창장

을 위조하고 행사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있는 피의자. 

'표창장을 위조한 피의자'가 몸이 아

파 조사 받기 힘들다며 제출한 입원증

명서가 또 다른 의혹투성이라면, 이건

어떻게 봐야하는가. 어이가 없어 할 말

을 잃는다. 

말을 바꾸면 위조범으로 기소된 자가

제출한 서류가 또 다른 위조를 낳고 있

는 것. 그것도 자신을 조사하고 있는 검

찰에 낸 서류인 것을!

이 사람들(조국과 정경심)은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들의 뒷배를 봐

주고 있다고 자신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감찰을 세게 받으라고 몰아

붙이고 있는 검찰 따위를 우습게 본다

는 것인지, 아니면 언론과 국민을 우습

게 보는 것인지 아연할 따름이다. 

또 하나 코미디는, 뇌종양이라고 해

놓고 입원증명서 출처가 정형외과로

돼 있다. 

뇌종양 뇌경색을 진단하는 전문의는

당연히 신경과 혹은 신경외과다.

정형외과는 뼈가 골절됐을 때 허리가

아플 때 가는 곳이고, 뇌가 다치면 신경

외과에 가는 것. 

정경심은 무려 7가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1. 사모펀드 투자와 운용에 관여한 의

혹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의 소지

2. 고위공직자와 배우자의 직접투자

를 금지한 조항을 어겼다면 공직자 윤

리법 위반이 됨

3. 조숙씨의 조카 조범동씨와 공모하

여 사모펀드 10억원 인출이 확인되면

특가법상 횡령죄에 해당 됨

4. 동생 이름으로 사모펀드 투자회사

의 주식을 보유했다면 금융실명법 위

반 

5. 동양대 연구실의 PC를 반출하고

거짓 진술을 회유하고 자택 하드디스

크를 교체한 것은 증거인멸 교사죄에

해당함

6. 딸의 동양대 총장명의 표창장을 위

조했다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이미 기

소돼 있음

7. 위조된 표창장을 딸의 부산대(釜

山大) 의전원 입시에 사용했다는 게 확

인되면 업무 방해 및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혐의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치 9단, 국정 0

단"은 앞으로 경제·안보 상황이 더 악

화되면 특단의 카드를 꺼내 들 듯. 

미국에서도 거론되기 시작했다는 '전

국민 월 100만원 지급'과 같은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 언론의 90%가 정권의

응원단이니 그 효과는 극대화 될 수 있

다. 정치 0단인 야당은 대응도 못할 것

이다. 국정 0단이 선거에 이기는 나라

가 현실이 될 지도...

"사랑하는 자들아 주(主)께는 하루가 천(千)년 같고 千년이 하루 같은 이 한가지를 잊지 말라: 

But do not forget this one thing, dear friends: With the Lord a day is like a thousand years, and a thousands years are like a day." - 베르로후서 3:8.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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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연기를 거듭해오던 일이 차츰 해결됩니다. 지금 온 기

회를 잘 활용하여야만 미래에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금

전: 그동안 부지런하게 일한 것에 대가가 따라줄 것입니다. 평소보다 두 배의 수익

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애정: 사랑의 힘은 위대합니다. 무엇이든지 다 아름다

워 보이고 그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84, 72, 60, 48, 36, 24년생은 7, 10일 길일. 9, 12일 주의.

쥐띠 | 두 배의 수익을

●운수:어려운 벽에 부딪치게 됩니다. 사태파악을 제대로 하

지 못하고 너무 쉽게 생각했다가는 후회가 몰려올 것입니다. ●금

전:좋은 물건을 보면 사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과소비를 할 수

있으니 아예 쇼핑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애정:순간적인 감정으로 마음

의 있는 말을 다했다가는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85, 73, 61, 49, 37, 25년생은 6, 11일 길일. 10, 12일 주의.

소띠 | 사태파악을 제대로

●운수:가까운 곳에 있는 답을 두고 엉뚱한 곳에서 찾는 격

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주위부터 살펴보세요. ●금전:가능성은

있으니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부단한 노력을 지속하면 이득이 따

릅니다. ● 애정:혼자서 가려고 하지 마세요. 힘든 길일수록 둘이서 함께 가는 이가

있어야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8, 10일 길일. 6, 12일 주의.

토끼띠 | 앞에서 끌어주고

●운수:호랑이굴에 들어가더라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

이 있듯이 위기가 오더라도 정신을 차리면 도리어 전화위복의 상

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금전:너무 실리를 앞세우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니

융통성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애정:깨끗이 정리하자니 아직은 미련이 있고 계속

해서 가자니 자꾸 신경 쓰이고 마음에 걸리니 고민이 깊어집니다.

86, 74, 62, 50, 38, 26년생은 8, 12일 길일. 10, 11일 주의.

범띠 | 전화위복의 상태로

● 운수:단단하게 매듭을 지어야 잘 끊어지지도 않고 풀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다시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단단히 마무리 지어

야 합니다. ● 금전:급하게 하는 행동은 이익을 손해로 바꿔놓는 결과가 될 수 있

으니 신중히 행동하도록 하세요. ● 애정:단단히 마음먹고 결심을 했다가도 다시

흔들리게 됩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6, 8일 길일. 7, 12일 주의. 

용띠 | 단단히 마무리 지어야

● 운수:정신없이 일하다보니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을 한 번 해보도록 하세요. ● 금전: 문서와 관련

된 모든 서류처리에 있어서 꼼꼼하게 잘 살펴야 합니다.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문

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애정: 병 주고 약주는 격입니다.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

가도 말 한마디에 다시 마음이 동하고 흔들립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7, 12일 길일. 6, 8일 주의.

뱀띠 | 병 주고 약주는

● 운수:실내에만 있기보다는 야외로 나가거나 활동하는 것

이 좋겠습니다. 육체적인 건강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건강에도 도

움을 줄 것입니다. ● 금전: 새로운 거래처가 생기거나 새로운 일이 들어옵니다. 차

츰 수입이 늘어납니다. ● 애정: 처음에는 그리 좋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도 조금

만 생각을 바꾸면 관계가 괜찮아지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8, 11일 길일. 7, 9일 주의.

말띠 |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운수:약간의 무리로도 탈이 나기 쉽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이라도 자신의 체력에 맞는 방법을 잘 선택해서 해야 합

니다. ●금전:작은 돈은 들어오지만 큰돈이 나갈 일이 있습니다. 금전에 대한 스트

레스가 생기기 쉽습니다. ●애정:헤어지는 것이 꼭 불행한 것만은 아닙니다. 서로

가 맞지 않은 사람에게는 차라리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9, 12일 길일. 7, 10일 주의.

양띠 | 맞는 방법을 잘 선택해서

●운수:이 세상에 내편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 드러내고 보이지 않아도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가까이에 있습

니다. ●금전:거래에 있어서 유리한 때입니다. 싸게 산 것을 이윤을 남기고 비싸게

팔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를 놓지 않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소중한 사람을 만나게 되겠습니다.

81. 69, 57, 45, 33, 21년생은 7, 11일 길일. 9, 12일 주의.

닭띠 | 내 편을 들어주는

●운수:지금은 잠시 생각을 접어두도록 하세요. 생각이 길어

지면 길어질수록 해결은 되지 않고 더 미궁에 빠집니다. ●금전:

곳곳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당장 이득이 되고 호박이 넝쿨째 굴러들어

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애정:기본적인 경우와 예의를 지키

세요. 다시 만날 일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과 만날 수 있습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6, 10일 길일. 8, 11일 주의.

원숭이띠 | 잠시 생각을 접어두도록

● 운수:준비를 철저히 해둔 사람에게는 재앙도 비켜간다고

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하세요. ● 금전:안정된 운세로 수입

이 증가합니다. 금전적으로 좋은 찬스가 주어지는 행운의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 애정:따뜻한 말로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큰 위안이 됩니다. 누가 옳고 그

르냐를 떠나서 이유 불문하고 상대의 의견을 존중해주도록 하세요.

82, 70, 58, 46, 34, 22년생은 8, 12일 길일. 7, 10일 주의.

개띠 | 좋은 찬스가 주어지는

● 운수: 단독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이

나 믿을 만한 사람과 충분히 의논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

다. ● 금전: 없으면 없는 대로 주어진 대로 만족하고 살아야 합니다. 적게 가져서

마음이 더 가볍고 자유로울 수도 있습니다. ● 애정: 모든 것은 만남에서 출발됩니

다. 문제는 그 만남의 결과가 어디로 흘러가느냐 입니다. 

83, 71, 59, 47, 35, 23년생은 6, 9일 길일. 10, 11일 주의.

돼지띠 | 주어진 대로 만족하고

문화/연예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배가본드'

이승기와 배수지가 또 다시 짙은 죽음의 그림자

에 휩싸인, '일발장전 총격 액션' 투샷을 선보인

다.

18일 오후 10시 방송되는 SBS 금토드라마 '배

가본드'(극본 장영철 정경순/연출 유인식)는 민

항 여객기 추락 사고에 연루된 한 남자가 은폐된

진실 속에 숨겨진 거대한 국가 비리를 파헤쳐가

는 첩보 액션 멜로다. 이승기와 배수지는 사고를

일으킨 배후의 실체를 밝히고 가려진 진실을 찾

아내기 위해 각종 고초를 겪어내며 함께 고군분

투 중이다.

이와 관련 '배가본드' 9회에서는 이승기와 배

수지가 또 한 번 목숨을 위협하는 위기상황에 마

주하는 모습이 펼쳐지며 손에 땀을 쥐게 만들 예

정이다. 극 중 차달건과 고해리, 그리고 김우기(

장혁진 분)가 대사관 내에서 가해진 모종의 위

협에 맞서는 장면. 차달건은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 이글대는 눈빛을 뿜으며 누군가의 뒤통수에

총구를 들이밀고 있고, 고해리는 당혹감과 분통

함이 느껴지는 표정으로 또 다른 곳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다. 그리고 수갑을 찬 김우기는 이들

사이에서 잔뜩 겁먹은 채 몸을 웅크리며 끌려 다

니고 있는 것.

지난 방송에서 차달건과 고해리, 기태웅(신성

록 분) 등은 릴리(박아인 분)와 김도수(최대철

분) 일당의 공격에서 가까스로 탈출해 대사관으

로 몸을 숨겼고, 차달건은 심각한 부상을 입은

김우기를 살리려 자신의 피를 뽑아 수혈하라고

까지 외쳤다. 절체절명 순간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에 머물며 잠시나마 한숨 돌리는가 싶었던 이

들에게 또 다시 어떤 극한의 위기가 드리운 것인

지, 이들에게 위협을 가한 이의 정체는 과연 누

구일지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이승기와 배수지의 총격 투샷 장면은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원방 세트장에서 촬영됐다. 또

한 번의 격렬한 단체 액션신을 소화해야했던 만

큼 현장은 그 어느 때 보다 팽팽한 긴장감이 드

리워졌다. 이승기와 배수지는 이제는 눈빛만 봐

도 서로의 마음을 알겠다는 듯 환상적인 호흡을

발휘했고, 장혁진 역시 두 사람과 합을 맞추며

완성도를 끌어올리는데 힘을 합했다. 장시간 지

속된 촬영임에도 지치거나 흐트러지는 기색 없

이 뛰어난 집중력을 보인 이승기, 배수지, 장혁

진 그리고 함께한 다른 배우들에게 스태프들은

아낌없는 찬사를 쏟아냈다.

제작사 셀트리온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승기

와 배수지 그리고 장혁진의 남다른 합과 온 몸

바친 열연이 돋보였던 촬영분이었다"며 "또 한

번의 가공할 만 한 액션 시퀀스가 펼쳐지니 본방

송을 통해 확인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배가본드' 9회는 이날 오후 10시에 방송

된다. 

aluemchang@news1.kr

'배가본드' 이승기x배수지 또 위기…일발장전 총격 액션

SBS금토 드라마 시청률 급상승 후 주춤세 탈출 위해 가공할만한  액션 시퀀스 펼쳐 



사고 팔고 
617-254-4654광고 문의

25The Boston Korea 2019년 10월 18일 금요일 연예 /알림광고

구인
617-254-4654광고 문의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장

Tel:781-648-0584

10/18

웨스터보로에 있는 한국 식당에서 함께 일할

웨이터,  웨이추레스 구합니다.

T. 508-366-8898

9/20

벨몬트에 있는 세탁소에서 일하실 분 구합니다.

타운터 파트타임 1명, 풀타임 1명.

T. 617-309-6140

생활서비스
617-254-4654광고 문의

10/18

보스톤지역 자동차 출장 수리 해드립니다.

모든 브랜드 차종, 모든 파트 수리 가능합니다.

T. 646-510-6022

10/25

Colors Hair and Nails Spa 매매, 11년된 비즈니스

단골 손님 다수 확보, 오너 은퇴

T. 413-267-0195

(서울=뉴스1스타) 윤효정  기자 = SM엔터테인먼트가 자사 소속

연예인이었던 설리의 죽음을 애도했다.

17일 SM엔터테인먼트는 공식 SNS를 통해 "설리를 처음 만난 날

을 기억합니다. 눈부신 미소가 사랑스러웠던 소녀는 많은 사람들에

게 사랑받는 아티스트로 성장했고, 이제 설리는 사랑해준 모든 이들

의 마음 속에 언제나 빛나는 별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아름

다운 모습과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고 영원히 간직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공개했다. 

아역배우 시절부터 설리와 함께 한솥밥을 먹는 SM엔터테인먼트

의 구성원들의 안타까운 심정이 담긴 추모글이다. 설리는 데뷔부터

단 한 번도 적을 바꾸지 않고 SM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활동해왔

다.

설리는 지난 14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

견됐다. 경찰은 부검을 진행했고 16일 "1차 부검 결과, 외력이나 외

압 등 기타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구두 소견으

로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유가족과 SM엔터테인먼트는 서울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 빈소를

마련하고 조문객을 맞았다. 17일 오전 발인식을 엄수하고 장지로 옮

겼다. 이날 발인식은 언론 등 외부에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가족과

지인, 가까운 동료들만 참석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ichi@news1.kr

SM "별이 된 설리…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할 것" 추모

빅토리아, 악플러  "선 넘지 말라" 경고 
(서울=뉴스1스타) 김민지 기

자 = 빅토리아가 루머를 만드는

사람들을 비판했다.

17일 빅토리아는 자신의 웨이

보에 "다른 사람의 인생에 함부

로 이래라저래라 하지 말라. 선의

의 충고도 선이 있다. 선 넘지 말

라. 무슨 자격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러는지 모르겠다"라고 쓴소리

를 했다.

이어 "본인 인생이나 신경 쓰

라. 현재를 살라. 선한 마음을 갖

고 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빅토리아는 SNS를 통해

루머를 만들고, 사람들 사이 관계

를 측정하는 이들의 행동을 비판

하기도 했다.

앞서 일부 누리꾼들은 최근 설

리가 사망한 뒤 f(x)(에프엑스)

멤버로 함께 활동했던 빅토리아

와 크리스탈이 추모글을 남기지

않는다는 글을 인터넷과 모바일

에 남기기도 했다. 빅토리아는 이

런 누리꾼들의 태도를 지적하는

글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빅토리아를 비롯한

f(x) 멤버들은 설리의 빈소를 방

문해 자리를 지킨 것으로 전해졌

다.

한편 설리는 지난 14일 경기 성

남시 수정구 심곡동 소재 자택에

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

르면 특별한 타살 혐의점은 발견

되지 않았다.

설리는 지난 2005년 SBS 드라

마 '서동요'에 출연, 아역배우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이후 2009년

에 그룹 에프엑스로 다시 데뷔해

'첫사랑니', '레드 라이트' 등의 곡

을 발표해 인기를 끌었다. 2015년

에는 팀을 탈퇴하고 배우와 방송

인으로서 활동에 집중해왔다.

breeze52@news1.kr



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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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맞는 '한국의 날' 행사에 다녀와서...  

715회 

보스톤 시내의 Great Hall, Massachusetts

State House에서 올해 두 번째 맞는 '한국의 날

(Korea Day) 2019' 행사가 10월 9일(수)에 열렸

다. 이렇게 웅장한 곳에서 한국의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가슴이 뭉클하고 벅찼다. 행

사는 11시 30분이었지만, 많은 분들이 11시부터

그레잇 홀 행사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

렇게 한둘 모이더니 외국 분들을 포함 각 처 각

분야의 인사들까지 200여 명 정도가 참석하지

않았을까 싶다. 이 행사는 2년 전 2017년 10월 26

일 '한국의 날' 첫 기념식이 이루어졌다. 이 행

사를 위해 노력한 시민권협회장 이경해(KAY

Dong)님이 있었다.

이 행사를 위해 사회를 맡은 Jonathan Choe,

'한국의 날' 행사를 위해 참석한 주보스톤총영

사관 김용현 총영사님 내외분과 그 외의 시민

협회 전 회장 김성균 변호사님 내외 그리고 시

민협회 회장 이경해님 내외 그리고 Tackey

Chan(State Representive, 2nd Norfolk Dis-

trict), Paul Schmid III(State Representive, 8th

Bristol District), Francisco A. Urena(Secretary

of Veterans'Affairs), Dan Koh(Partner, HqO),

Maria Robinson(State Representative, 6th

Middlesex), Sarah Kim(General Counsel),

Rinda Champion(Assistant General Counsel),

Michelle Wu(President of Boston City Coun-

cil)는 참석은 하지 못해 아쉬웠다. 로버트 들리

오(Robert Deleo) 하원의장의 보좌관인 샘 현

(Samel Hyun)도 참석해 인사를 나눌 수 있어

감사했다.

보스턴시민협회와 주보스턴총영사관의 주

관으로 이처럼 멋지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한

국의 날' 행사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모

두의 감사이고 축복이다. 물론 보이지 않는 곳

에서 얼마나 많은 숨은 노력과 기도와 헌신이

있었을까 생각하니 더욱 가슴이 뭉클해진다. '

한국의 날' 행사를 위해 <보스톤한미노인회/윤

철호 회장>, <북부보스톤교회 상록회/이기환

회장> 어른들이 고운 한복을 입고 참석하셨으

며 <보스톤한미노인회> 서영애 총무의 화려하

고 고운 한복은 행사를 찾은 외국인들에게 큰

관심을 모았다. 참으로 고운 우리 전통의 한복

이다.

행사장에는 아흔을 훌쩍 넘기신 <6.25참전유

공자회>회장 강경신 어른과 Veteran's 여러 외

국인들이 참석했다. 그리고 <민주평통보스톤

협의회> 한선우 회장과 장수인 수석부회장, 서

영애 부회장과 이현경 부회장이 참석했다. 또

한, 행사장 입구에는 윤미자(전 민주평통보스

톤협의회) 회장의 색종이 접기(Origami) 작품

을 전시해 참석한 외국인들의 관심과 눈길을

모았으며, 한인들에게도 큰 인기를 모았다. 한

국의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데 노인회 어른들이

곱고 화사하게 차려 입은 한복과 함께 색종이

접기 전시는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다.

이번 '한국의 날' 행사에는 BKS Men's

Choir(디렉터:Francis Kwon/피아니스트

:Joohwa Park) 중창단이 참석해 행사를 더욱

빛나게 해주었다. '청산에 살으리라(김연준 작

사, 작곡/이현철 편곡)'와 '아름다운 나라(채정

은 작사/한태수 작곡)'의 노래는 행사장에 모인

이들에게 가슴을 울리게 했다. 어느 외국인은

저 뒤에서 듣다가 점점 가까이 오더니 사진과

함께 동영상까지도 담는 것이 아니던가. 참으

로 아름다운 화음이었다. 한국 행사가 있을 때

가끔 만나곤 하지만, 박찬희 선생이 이끄는 한

국학생들의 고전무용은 정말 아름답기 그지없

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를 맡은 Jonathan

Choe의 반복된 '한국음식'에 대한 재치 있는 멘

트는 모두에게 기쁨과 행복을 더해주었다. 음

식을 준비한 손길들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 200

여 명이 되는 이들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사회자는 어른들과 노

약자들이 먼저 줄을 선 다음에 젊은이들이 줄

을 서면 좋겠다고 다시 한 번 반복해 얘기를 해

준다. 줄은 길어 한참을 기다렸지만, 그 기다림

을 즐거움으로 채워준 것은 맛난 음식이었다.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얼굴로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 서로 담소를 나누며 줄을 기다렸다.

'Korea Day 2019' 참으로 감동의 날이었다.

미국에 사는 이민자의 가슴으로 맞는 '한국의

날'은 심장을 흔들었다. 감사가 절로 넘쳐 올랐

다. Massachusetts State House의 황금빛 돔

(Dome)의 찬란하고 위풍당당한 모습처럼 타

국에 사는 한국인들도 각자 자리에서 당당하고

멋진 책임을 다하고 권리를 제대로 찾는 우리

로 빛나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시민권

협회 이경애 회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

을 드린다. 또한, 이 행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손길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Korea

Day 2019'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 샘터라는 잡지가 있다. 오래전 널

리 읽히던 얇은 월간지이다. 아직도

발간된다. 몇년전 잡지에 졸문을 보

낸적이 있다. 글 제목이다. 다시 읽는

채근담. 일부분만 소개한다. 

= 한국군대 졸병시절이다. 늦은 봄

, 훈련중 휴식시간에 동료와 잡담하고

있었다. 내가 한마디 꺼냈다. ‘채근

담에서 이르기를, 잡념은 잡초와 같아

서 뽑아도 뽑아도 다시 돋아나는 법

.’ 듣던 동기병사는 멍 때린다는 표

정을 지었다. 어른냄새가 진하게 풍

겼기 때문이고, 군영軍營에선 듣지 못

하던 별난 언어였으니 말이다. 먹물

티를 내느라 그런 말을 꺼낸건 아니었

다. 내가 채근담을 읽었기에 그런 말

을 한것도 아니었다. 어디서 주워 들

었던 걸 그냥 뇌까린거다. 이 일은 내

게 손톱밑에 가시가 되었다. 읽은 일

이 없는데, 읽었던 것처럼 말했으니

찜찜했던 거다. 세월이 흐르면서, 언

젠가는 찾아봐야 할거라 마음에 두고

있었다. 그런 글귀가 있는가 직접 확

인해 봐야 할거라는 다짐이었다. 오

랜 세월후에 기회가 왔다. 손톱 밑에

가시를 빼기로 했다.

= 미국에 오고 한참 지난후 LA 한

인타운에 갈 일이 생겼다. 일부러 시

간을 내어, 한국 서점을 찾았다. 눈에

띄는 대로 책을 골랐고, 책 채근담을

찾아 냈다. 빠르게 책장을 넘겨 훑어

보았다. 글귀를 찾을리 만무하다만

말이다. 책을 구입했다. 그렇다고 책

을 단숨에 밤새워 읽지 않았고 읽을

수도 없었다. 책을 읽는 걸 포기 한건

아닌데, 이따금 생각 날적마다 한번씩

들춰 보았다. 하지만 아직도 그 글귀

는 찾아 내지 못했다. 잡초는 쉽게 눈

에 띄지 않는 건가? 

= 채근담 책을 다시 꺼내들었다. 가

을이기 때문일게다. 서문이다. 

‘찾아 오는 손님을 쫓고 외로이

띠집에 은거하여, … 선비와 사귀어

즐기되 … 허투로 두서너 소인들과 더

불어 자연의 변화를 쫓아 산기슭에 마

구 산책하지 않노라. …  시를 읊조리

고 노래를 화답하되 … 한 말의 지위

를 영화로 여기는 자와는 염량을 헤아

릴 길 없고, 날고기에 파리떼가 모여

드는 소굴에서 서로 사귀지 않노라.’ 

= 이 책은 고전의 반열에 올라서지

는 못했다. 잡다한 고전을 인용했기

때문일게다. 사서삼경을 비롯해 노자

와 장자는 물론 불교경전까지 인용된

다. 관통하는 철학이 없다고 전문가

들이 말한다. 하지만 책은 선비가 가

야하는 길은 명징하게 보여준다. 

=‘파리가 앞 발을 싹싹 비빌 때 이

놈이 사과한다고 착각하지 말라.’

한국 모장관이 말했단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

게 만드는 것 같이 (전도서 10:1)

한담객설閑談客說: 다시 읽는 채근담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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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EW 는 대학, 청년, 청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합집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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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랑세기花郞世紀, 12세 풍월주風月主 보리

공菩利公(10) –보리공은 591년에 풍월주에 취임

하였다. 화랑세기에는 보리의 취임 날짜까지 정

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날이 건복建福8년 춘

정월 15일이다. 건복8년은 591년이고 정월 대보

름날 취임하였다. 그리고 그 취임식은 남도南桃

에서 이루어졌으며 함께 ‘남도의 예南桃之禮

’도 있었다. 그럼 남도와 남도정궁는 어디의 무

엇이며 남도의 예는 무엇인가? 

먼저 삼국사기(권39, 직관)를 보면 딱 한군데

아주 간단하게 등장한다. “남도원궁 옹일인 南

桃園宮 翁一人” 이것이 전부다. 명칭이나 문자

를 그대로 해석해 미루어 볼 때 “궁성 남쪽에

있는 복숭아 과수원을 관리한 곳으로 보인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정구복 외). 별로 중요해

보이지도 않고 기록하지 않아도 될 내용을 아무

런 설명이나 연관된 기사記史도 없이 달랑 노인

한 명이 관리한 것 같이 등장한다.    

그런데 화랑세기에서는 비교적 자세하게 등

장한다. 남도와 남도정궁의 정확한 규묘와 역할

을 명쾌하게 규명하지는 않지만 여러곳에서 등

장하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 실체를 미루어 짐

작할 수 있다. 그럼 그 실체를 관련된 기록을 통

해 추정해보고자 한다. 첫째, 6세 풍월주 세종조

에 보면 남도정궁南桃正宮에서 진흥왕과 미실

이 합환合歡을 했다. 이날은 왕이 화랑도의 수

장이었던 세종을 불러 풍월주의 위를 물러나게

하고 미실을 원화로 임명한 날이었다. 남모와 준

정의 살인사건으로 폐지된지 29년만에 원화제

도가 부활되는 순간이었다. 이에 진흥왕은 연호

를 고쳐 대창大昌이라고 했다(아마도 총애하는

미실이 취임한 원화와 원화제도를 기념하고 지

속적으로 화랑도의 대번창를 격려하고 기원하

는 의미에서 대창으로 고쳤다고 본다. 그 때가

568년이었고, 572년 홍제鴻濟로 고칠 때까지 사

용하였다. 한편 삼국사기에는 고친 연유가 등장

하지 않는다). 그러자 세종을 따르던 낭도들은

세종의 해산 명령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며

물러가지 않았다. 그러자 봉사랑奉事郞에 새로

이 임명된 설원과 미생에게 모든 무리의 낭도들

을 통솔하여 조알朝謁케 했다. 당시 진흥왕과 미

실의 복장은 곤룡포와 면류관을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크게 잔치를 벌인 후 그들은 남도의 정궁

에서 합환을 했다. 뿐만아니라 모든 낭도들에게

도 새벽까지 노래하고 춤추며 야합토록 했다. 그

날을 묘사한 장면은, “성중위 미녀로서 나온 자

가 또한 만중萬衆이었다. 등불의 밝음이 천지에

이어졌고, 환성이 4해의 물을 끓어 오르게 했다.

진흥왕과 미실원화가 난간에 다다라 구경을 했

다. 낭도들이 각기 한 명의 유화를 이끌고 손뼉

을 치고 춤을 추며 그 아래를 지나갔는데, 그 때

마다 만세 소리가 진동을 했다. 왕의 기쁨이 매

우 커서 원화와 함께 채전彩錢을 무리에게 던져

주며 말하기를 “저들도 각기 자웅이고 나와 너

도 또한 자웅이다”(6세 풍월주 세종조).

위에 인용한 내용을 봤을때 노인 혼자서 관리

하는 복숭아 과수원과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남

도정궁을 삼국사기 편찬때 원궁으로 고쳤을 개

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복숭아桃는 은유

적 표현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추가적으로 왕이

신하들로 부터 받는 조알을 궁이 아닌 복숭아 과

수원에서 받는다는건 좀 격의에서 벗어나는건

아닐까?

둘째로, 남도는 노인 한 명이 관리한 과수원

이 아니라 유화들과 관련이 있는 곳으로 사료된

다. 7세 풍월주 설화랑의 아버지는 설성인데, 설

성의 어머니가 남도에서 유화로 있을때 우연히

미남의 낭도를 만나 상통을 하였다. 그리고 그

는 출전하였고 다시는 만날 수 없었다. 그래서

하룻밤의 상통으로 낳은 설성과 어렵게 살다가

구리지의 첩이 된 기록이 있다(7세 풍월주 설화

랑조). 또한 10세 풍월주 미생랑조에 보면 미생

이 남도로 갈 때마다 유화들이 그의 모습에 반해

목숨을 바치기를 원하는 자가 천백을 헤아렸다

는 기록을 보면 분명 많은 유화들이 남도에서 기

거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남도에

서는 상통相通이 자유롭게 이루어졌다. 그것은

‘남도의 예’로 이루어졌다. 12세 풍월주 보리

공조에 보면 보리가 풍월주로 취임할 당시(591

년), 부인 만룡낭주가 너무 어려(13세) ‘남도의

예’ 를 마루려 하자, 만룡은 “군은 낭도의 아

버지인데 첩이 모도母道를 이루지 못하면 수치

입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예정대로 풍월주 취

임식을 하고 남도의 예를 행해 서로 사랑을 나누

었다는 기록이 있다.

[보리공은 건복8년 춘정월 15일에 풍월주의

지위에 나아갔다. 만룡낭주는 아직 겨우 13살이

었다. 공은 어리다고 하여 예를 미루려 했다. 낭

주가 말하기를 “군君은 낭도의 아버지인데 첩

이 모도母道를 이루지 못하면 수치입니다” 했

다. 이에 남도의 예를 행하고 사랑을 했다. 공이

기이하게 여긴즉, 낭주가 “후비厚婢가 나에게

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낭군이 그녀를 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했다.]

어린 만룡은 풍월주의 화주花主가 되어 남도

의 예를 치르기 위해 침비 후단厚丹로 부터 ‘색

도色道’를 배웠다. 침비 후단은 부모가 설화랑

과 후만厚滿이고, 후만의 아버지는 비대공(법흥

왕과 후궁 옥진의 아들로 왕위를 계승할 뻔 했음

)인데 그녀의 신분이 비婢인 것으로 보아 후만

의 어머니가 비婢였던 것으로 추측해 본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신

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

영사), 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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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침체기(Recession) 상황이 된다

는 소식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암울한 소식과는 반대로 미국에 은퇴 투

자(401k)로 백만장자가 기록적으로 탄생하고

있다는 소식(What retirement crisis? Number

of 401k and IRA millionaires hits record high,

Catey Hill, MarketWatch, September 7, 2019)

이다. 

올해 2분기에 401k 투자로 백만장자가 된 사

람이 196,000 그리고 IRA로 불어난 백만장자는

180,000명이다. 백만장자기 된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도 백만장자가 될 수 있

다. 백만장자로 이어지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

한다. 

투자의 복리(Compound Interest)는 세계의

8번째 놀라움이라고 천재 과학자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말했다. 30살부터 1,000달러씩 매

달 8% 수익률로 투자하면 60살에 150만 달러가

된다. 그러나 35살에 시작하면 95만 달러로 무

려 35%나 적어진다.

일반인은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2009년부터 주식시장은

300% 이상 증가했다. 10만 달러 투자가 40만 달

러로 (4) 배 증가한 놀라운 수익이다. 주식시장

이 두려워서 내 돈이 주식시장에 투자하지 않

았다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집은 단지 살아가는 데 편리한 곳(Quality of

Life)이지 집을 투자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특

수한 지역이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

의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만큼 불어나

기 때문이다. 금융위기 이후 샌프란시스코 지

역의 집값은 2배 정도(Inside the bull mar-

ket’s decade long run, WSJ staff, WSJ,

March 9-10, 2019)만 증가했다. 집으로 지출되

는 비용이 너무 많으면 금융자산으로 투자할

여유는 없어진다.

직장인은 2019년 기준으로 최대 $19,000까지

세금유예 혜택을 받으며 투자할 수 있다. 또한,

나이가 50살 이상이면 추가로 $6,000을 더 투자

할 수 있음으로 $25,000까지 은퇴자금으로 투자

할 수 있다.

직장인의 봉급이 $100,000이고 $19,000을 투

자하면 그해 수입 세금은 $81,000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투자하지 않고 받는 $19,000은 세금

으로 30%를 낸다면 $13,300밖에 되지 않는다.

세금혜택을 받으며 투자하는 돈은 복리로 은퇴

할 때 커다란 목돈이 된다.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을 위한 은퇴

계획은 SIMPLE IRA와 SEP IRA가 있다. 이

두 가지 은퇴계획의 장점은 IRS에 은퇴제도와

복잡한 운영방식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아도 된

다.

한국 속담에 “티끌 모아 태산”이란 말처

럼 적은 돈으로 꾸준히 투자하면 은퇴할 때 큰

목돈을 모을 수 있다. 도박이나 주식 대박은 단

기간에 투자한 돈이 불어나기를 기대하지만 반

대로 폭삭 망할 수도 있다. 제대로 하는 투자는

장기간에 투자 돈이 꾸준히 불어나는 것이다. 

미국의 주식시장은 1926년부터 현재까지 연

평균 10%이다. 주식시장이란 미국 500대 기업

의 평균 수익률을 말한다. 수익률 10%란 투자

돈이 7.2년마다 두 배로 불어난다. 10만 불 투자

는 7.2년 후 20만 불, 또 7.2년 후는 40만 불, 또 7.2

년 후 즉 22년 후에는 80만 불로 불어나는 놀라

운 수익률이다. 

미국에 백만장자는 현재 1,100만 명이고 아

침에 자고 일어나면 매일 새로운 백만장자가

1,700명씩 탄생한다. 이런 새로운 백만장자는

2020년에는 무려 300만 명이 된다는 소식이다.

미국에 이민 와서 열심히 일하는 한인 동포 모

두가 제대로 하는 투자로 백만장자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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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장자가 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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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싱턴 근교 세탁소 드랍 연매상 $165,000
40년+ 운영, 소유자건강 문제, 공장소유자 환영

보스톤 북쪽, 런드로멧 연매상: $230,000
매매가격:$199,000

보스톤 서쪽 풀 플랜트 & 셔츠 기계

최고의 위치, 대형 플라자, 40년이상 존재

연매상: $390,000+

보스톤 남쪽, 보스톤에서 15분 거리, 세탁소 +
사쓰유닛, 연매상:$850,000, 새 장비 
no perc 쓰는 세탁기계

보스톤 남쪽 미국 식당(한인 셀러), 아침 + 점심
단독 건물 (많은 주차장),  6일 오픈
건물 + 식당 매매, $399,000

프래밍헴 지역: 런드로맷, 연매상 $250,000
소유자 100% 부재중 운영, 새 기계들

보스톤 북쪽: 세탁소, 풀 플랜트 + 셔츠유닛 
연매상: $265,000, 고급 동네, 좋은 위치 
소유자 은퇴

주유소+컨비니언스 여러장소 리스팅 있음

보스톤 북쪽 풀 플랜트 연매상 $120,000+
고급 동네, 좋은 매매가격, 처음 사업 시작하는
바이어 환영. 오우너 파이낸스 고려

보스톤 북쪽 동양식당과 부동산 (오파스 콘도)

식당 연매상 $725k, 풀리커 면허증, 고급 동네

매매가격 $2M, 셀러 은퇴

보스톤 북쪽, 세탁소 + 셔츠유닛, 연매상 $444,000

최고의 위치, 꾸준한 고객들, 30+ 년이상 존재

보스톤 근교: 연매상: $210,000, 퍼크 쓰지 않
는 세탁 기계 교체 (2018), 좋은 위치

보스톤 남쪽 런드로맷 & 건물 연매상 $600,000
비즈니스와 건물 함께 매매 $1.5M

보스톤 남쪽 성업적인 드랍 세탁소. 
연매상:$233,000, 매해 매상 증가

우스터 지역: 일중식 식당, 연매상:$500,000,
풀 리커 면허증. 퍼터켁 야구팀이 RI 주에서 
이전. 우스터 지역이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음

보스톤 남쪽 성업 중인 세탁소 공장 + 셔츠기계,
연매상 $200,000, 좋은 위치. 꾸준한 단골손님
확보, 소유자 은퇴, 건물 매매 가능 (단독 건물)


